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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diachronically examine the classification systems of all materia 

medica, followed by categorization and analysis of each category to deduce each 

category's characteristic. This will provide foundation for further examining classifications 

of bencao in contemporary herbology. 

Methods : Classification systems from a total of 93 bencao related texts were collected and 

categorized. Each category's classification system was analyzed to determine its meaning. 

The classification systems were compared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to further 

deduce each system's problem from a historical context.   

Results : The classification systems of materia medica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ing three 

standards: quality, origin, and medical application. In reality, bencao could be generally 

classified according to origin and medical application. The origin-based classification 

system provided a stable and flexible classification outline in the expansion process of 

bencao. The medical application-based classification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between 

bencao and illness pattern, improving clinical applicability.  

Conclusions : In the history of herbology, the two classification systems created the current of 

herbology through mutual contribution and conflict. We hope that further discussion on the 

direction towards which classification system of bencao in contemporary herbology should 

head will proceed based on this study. 

Key words : materia medica(本草書), bencao classification(本草分類), quality-basedclassification 

system(三品分類體系), origin-based classification system, medical class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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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현재 본초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분류체계는 현

대 본초학의 가장 표준적인 본초분류체계로 여겨진

다. 이 분류체계는 충분히 체계적이고 실용적이어서 

현대에 한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분류를 

따라 본초를 학습하고 이해하며 임상에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하나의 본초의 약성에 대해 집중

적으로 조사하다보면 우리는 본초분류체계 안에서 

그 본초가 속한 분류의 특성에 한정되지 않는 다양

한 약성과 효능을 발견하게 되며, 이에 다음의 질문

을 제기하게 된다. 본초에 대한 분류체계는 하나로 

충분한가?

‘분류’란 하나의 사물이 다른 사물들과의 비교를 

통해 보여주는 속성,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

고 이것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나가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분류자는 자신의 목적이나 관심에 

따라 사물의 비교 대상을 취사선택할 수 있으며, 선

택의 결과에 따라 관찰되는 속성이 달라지고 거기에 

붙여지는 이름도 달라진다. 요컨대 ‘분류’의 결과는 

분류자의 목적과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군

의 사물에 대한 분류는 사물에 대해 투영되는 목적

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본초에 대한 분류도 하나일 리 없다. 만약 우리

가 본초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분류체계를 

수집하고 그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하나의 본초에 대

해 투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목적과 관심에 대해 각

성하게 된다면 본초의 특성을 이해하는 폭이 비약적

으로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출발하였다. 

현대에 주로 사용되는 본초분류체계가 충분히 근사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그 밖의 시선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

의 시선 안에 갇히게 되어 시야에서 조금만 벗어나 

있더라도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다양한 목적과 관심을 가지고 본초에 접근

하는 여러 분류체계를 폭넓게 수집하고, 그 안에 내

재된 문제의식을 읽어내어 본초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에 대해 각성하고자 한다. 만약 이 작업이 수월

하게 이루어진다면 현대에 우리가 주로 활용하는 본

초분류체계에 대해 다층적으로 비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며, 나아가 본초의 

임상적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한 대안적 분류체계를 

모색해 볼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 기대한

다.

이 연구의 목적과 유사한 작업을 수행한 선행연

구로는 冉小攀(1958)1), 趙建一(2007)2), Jang 등

(2008)3), 宋詠梅(2009)4), 李保傑 등(2009)5), 朱姝 

등(2012)6)의 연구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의

식의 궤를 같이하는 연구는 Jang 등의 연구인데, 이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심도 있는 연구로서 기존 본초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대 본초학 분류 체계의 문제점을 인

식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나머지 

연구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 본초서의 목차에 나타난 주

분류방식의 분류체계, 그리고 주분류방식 이외의 보

완적인 분류방식을 모두 수집하여 가능한 한 많은 

시선들을 모아 분석하고자 한다. 

Ⅱ. 本論

1. 연구방법

1) 역대 본초서 속 본초분류 체계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역대 본초서에 적용된 본초분류를 

1) 冉小攀. 我國古代本草的編纂和葯物分類方法的發展(一). 中

藥通報. 1958. 4(1). 

2) 趙建一. 論傳統本草學對中藥功能的分類. 中醫研究. 2007. 

20(6). 

3) 이 연구는 효능[efficacy]별 분류체계의 연원을 집중적으

로 탐구하였는데, 십제설을 그 이론적 연원으로 간주하였

으며 실질적으로는 본초학보다 한 발 앞서 효능 분류를 시

도한 처방서인 汪昻의 의방집해(1682)가 현대 본초학 

효능 분류의 기원이 된다고 하였다.(Woo-Chang Jang 외 

5인.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erbology.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2008. 7(5).)

4) 宋詠梅. 古代本草文獻藥物分類法管窺. 四川中醫. 2009. 

27(5).

5) 李保傑, 柴清軍. 中藥的分類探討.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敎育. 

2009. 7(4). 

6) 朱姝, 王玉芳. 论历代本草著作之中药分类方法. 辽宁中医药
大学学报. 20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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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본초서 속 본초

분류는 우선 각 본초서의 ‘目錄’ 또는 ‘目次’ 부분에

서 중심적으로 적용된 본초분류를 수집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당 본초서의 ‘주분류방식’으로 

칭하기로 하였다. 본초서에 따라 ‘주분류방식’과 특

성을 달리하는 또다른 본초분류 방식을 추가적으로 

적용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본초분류 

방식도 수집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보완분류방식’

으로 칭하기로 하였다. 

‘보완분류방식’의 경우 ‘目錄’ 내에 병렬적으로 제

시한 경우도 있고 본초 각론의 전후에 독립적인 篇

章의 형식으로 붙인 경우도 있는데, 전체 본초 목록

에 대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하

나의 본초분류 방식으로 간주하기에 모호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다양한 분류 방식을 폭넓

게 수집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유용하다고 보고,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본초를 

분류한 내용이라면 최대한 수집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 하였다.

본초분류를 탐색하기 위한 본초서의 범위도 역시 

가능한 한 넓게 설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주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각 분류체계 유형의 

예시로 언급된 본초서를 포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 본초분류체계의 사

례를 보여주는 본초서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수집

하였다. 전문 본초서 이외에도 의학이론서, 또는 종

합의서 내에 편집된 본초에 대한 篇章도 분명한 본

초분류체계가 존재한다면 포함하였다. 뿐만 아니라 

藥性賦, 藥性歌와 같은 歌訣類나 간단하게 병증 별 

용약이 제시된 用藥凡例類 전적들도 역시 본초분류

체계가 적용되어 있다면 포함하였다. 중국 본초학의 

본초분류에 대한 인식이 한국 본초학의 본초분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초 관련 내용이 수

록된 한국의 의서 및 본초서 속의 본초분류도 포함

하였다. 혹 일실된 초기 본초서들이 근현대에 집복

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복본에서 수록한 본초분류

를 따랐다. 

이렇게 수집한 본초 관련 문헌은 총 95종이며, 

수집된 본초분류체계 자료는 본 논고의 말미 【부

록】에 수록하였다. 【부록】에 기재한 성서연대, 

수록 본초 수 등의 정보는 본 연구에서 참조한 해당 

본초서 출판본의 校注者가 校注說明의 내용을 기준

으로 삼았으며, 해당 정보가 없을 경우 尙志鈞의 작

업7)을 참조하였다. 

2) 본초분류체계의 유형 구분 방식

(1) 선행연구의 본초분류체계 유형 구분

본 연구에서는 역대 본초서의 본초분류체계를 유

형화하시 위하여 유사한 작업을 시도한 선행연구들

을 조사하였다.

冉小攀8)은 역대 본초서의 본초분류체계의 유형을 

‘자연원칙 분류’와 ‘응용 및 약리 분류’로 크게 구별

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대상 문헌 목록과 예시를 

밝히지 않아 각 유형의 분명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약물의 고유한 자연적 속성에 의거한 

경우, 그리고 약물의 의학적 활용에 관련된 경우로 

크게 대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趙建一9)은 ‘자연속성분류’와 ‘기능분류’의 두 가

지로 대별하였는데, 冉小攀의 견해와 유사하다. 그

리고 淸代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자연속성분류’가, 

이후는 ‘기능분류’가 주를 이룬다고 구분하였으며,10) 

기능분류를 다시 ‘三品分類 계통’, ‘諸病通用藥分類 

계통’, ‘十劑分類 계통’, ‘本草求眞 分類 계통’, ‘기

타 분류 계통’의 5가지 계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

다. 

이 연구에서 병증에 대한 用藥 매뉴얼의 성격을 

가진 ‘諸病通用藥’이나 약물의 작용을 유형화한 十

劑說을 하나의 본초분류체계로 인정한 것은 본초분

7) 尙志鈞. 歷代中藥文獻精華.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9., 尙志鈞. 中國本草要籍考.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9.

8) 冉小攀. 我國古代本草的編纂和葯物分類方法的發展(一). 中

藥通報. 1958. 4(1). p.5. “中國葯物最早的分類, 按葯物自

然原則分類, 按應用和葯理的分類”

9) 趙建一. 論傳統本草學對中藥功能的分類. 中醫研究. 2007. 

20(6).

10) 趙建一. 論傳統本草學對中藥功能的分類. 中醫研究. 2007. 

20(6). p.31. “長期以來，按自然屬性與按功能分類，是傳統

本草著作關於藥物分類的兩大主流。清代以前，以自然屬性分

類爲主，中藥的功能分類或混於其他分類系統中，或作爲二級

分類;清代以後，中藥分類漸轉爲以藥物功能分類爲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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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좋은 착안점이다. 또한 본
초구진과 같이 복합적인 기능분류를 취하고 있는 

경우를 하나의 독립된 유형으로 본 것도 의미있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宋詠梅11)는 본초분류체계를 ‘上中下三品分類’, 

‘자연속성 분류법’, ‘기능 분류법’, ‘성미 분류’, ‘귀경 

분류법’, ‘기타’의 6종으로 유형화하였다.

李保傑 등12)은 ‘自然分類法’과 ‘藥性分類法’의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하였는데, 이 중 약성분류법은 한

의학의 약성과 작용특성에 근거하여 분류를 진행한 

방법이라 하였다. 그는 藥性分類法을 다시 ‘三品 분

류법’, ‘十劑 분류법’, ‘升降浮沈 분류법’, ‘四氣 분류

법’, ‘효능 분류법’의 5종으로 세분화하였다. 

朱姝 등13)은 ‘上中下三品分類法’, ‘자연속성 분류

법’, ‘효능 분류법’, ‘주치 분류법’, ‘기타 분류법’의 5

종으로 본초분류체계의 유형을 구별하고 각 본초분

류체계의 특성 및 장단점에 대해 견해를 간결하고 

예리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분류체계 별 본초서의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 상기 분류체계 유형화의 타당

성이나 특성에 대한 견해의 합리성을 검증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呂雲霞 등14)은 본초학의 발전 과정에서 초기 본

초서가 三品 분류법 등 단일한 분류체계를 취하다가 

점차 自然屬性分類, 主治分類 등을 보완분류방식으

로 결합시켜 다양한 층위의 분류 정보를 구성해나가

는 흐름에 대해 지적하였다.

劉詩聰 등15)은 본초분류법 가운데 의학적 분류체

계의 세부 분류에 해당하는 ‘기능분류법’과 ‘치법분

류법’의 사례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치법분류법’을 ‘기능분류법’에 비해 보다 포괄적이

11) 宋詠梅. 古代本草文獻藥物分類法管窺. 四川中醫. 2009. 

27(5).

12) 李保傑, 柴清軍. 中藥的分類探討.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敎

育. 2009. 7(4). p.9. “中藥分類的方法雖然很多，但傳統的

分類方法概括起來可分爲兩大系統：即藥性分類法和自然分類

法。”

13) 朱姝, 王玉芳. 論曆代本草著作之中藥分類方法. 遼寧中醫藥

大學學報. 2012. 14(10).

14) 呂雲霞 등. 中藥傳統分類與命名文化的認知圖式分析. 江蘇

衛生事業管理. 2017. 28(6). 

15) 劉詩聰, 範穎, 梁茂新. 古代本草學治法與功能分類法比較. 

中華中醫藥學刊. 2021. 39(7). 

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설정16)하여 이미 역사 발전 

단계 상 우월한 지위를 부여한 채로 ‘기능분류법’의 

한계를 비판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현대 중

의학에서 주로 기능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본초 분

류법을 채택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점은 

참조할 만하다.

한편, 국내에서 오재근 등17)은 김호철의 견해18)

를 빌려 三品分類, 자연 속성 분류, 효능 분류, 장부

경락분류, 사전식분류법 등의 유형을 언급한 바 있

다. 

(2) 본 연구의 본초분류체계 유형 구분

선행연구에서는 본초분류체계의 유형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하였는데, 그 중 冉小攀, 趙建一, 李保

傑의 연구에서는 모두 본초분류체계를 크게 두 유형

으로 대별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약물 고유의 

자연적 속성에 바탕을 둔 분류체계와 약물에 대한 

의학적 해석 및 활용에 바탕을 둔 분류체계로 나누

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들 연구의 유형 구분이 대표성

이 있으며 타당하다고 보고 이러한 대별의 방식을 

따르기로 하였는데, 다만 중의학계에서 통용되는 

‘자연속성’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분류 

방식을 담아내기 어려우므로19) 이를 ‘기원별 분류체

계’라고 칭하였으며, 그 이외의 의학적 해석이나 활

용법에 의거한 분류를 통칭하여 ‘의학적 분류체계’

라고 칭하기로 하였다. 또한 ‘三品 분류체계’는 여러 

연구에서도 의학적 분류체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

으며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神農本草經에서 비롯

16) ‘기능분류법’은 단순한 일개 치료작용을 나열한 것으로, 

‘치법분류법’은 유기적인 변증론치 이론을 바탕에 둔 것으

로 구별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개념 설정에서부터 우열이 

정해져있다고 볼 수 있다.

17) 오재근, 김용진. 東醫寶鑑 ｢湯液篇｣의 本草 분류에 대

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3(5). 2010. p.59.

18) 김호철. 한약약리학. 서울. 집문당. 2004. pp.16-17.

19) 현대에 ‘自然’이라는 단어는 함의는 매우 폭넓어서 별다

른 설명이 없이는 의미를 한정하기 어렵다. ‘저절로 그러

함’이라는 고전적 의미를 취한다면 지칭하는 의미 범주가 

너무 포괄적이며, ‘사람의 힘이 작용하지 않은 대상’이라는 

현대적 의미를 취한다면 ‘服器部’, ‘人部’와 같은 분류 항목

을 포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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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고유한 상징성을 고려하여 독립된 유형으

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① 기원별 분류체계 유형

기원별 분류체계는 사람의 질병의 치료에 활용되

는 약물의 유래를 소급하여 그 기원이 되는 사물의 

범주를 구분한 것이다. 이처럼 기원별 분류체계가 

의거하는 기준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므로 굳이 유형

을 세분화시킬 필요성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본초서의 변천 과정에서 기원별 분류체계

는 가장 장구하게 활용되어 온 체계로서 그 과정에

서 사물의 범주 항목이 세분화되거나 추가되는 등의 

변동이 발생하였다. 또한 기원별 분류체계를 구성하

는 범주 항목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를 배열하는 순

서에서도 본초서의 성격에 따라 의미있는 변이가 나

타난다. 

따라서 기원별 분류체계를 취하고 있는 본초서들 

내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차이를 감별하고 본초서의 

특성과 관련지어 계통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 

일정한 규율을 발견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② 의학적 분류체계 유형

의학적 분류체계 내에서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마

찬가지로 세분화를 고려하였는데, 총 5가지로 유형

을 나누었다. 우선 ‘작용 분류’, ‘氣味 분류’, ‘병증 

분류’, ‘歸經 분류’의 네 가지 유형을 만들었고, 추가

로 ‘복합적 분류’를 따로 두어 위 네 가지 분류만으

로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를 소속시켰다.

사실 의학적 분류체계를 體用論的 관점에서 이원

화한다면, 약물 자체가 가진 성질(體)에 의거한 분류 

방식, 그리고 약물이 주로 활용되는 病證의 특성(用)

에 의거한 분류 방식으로 대별될 수 있다고 생각된

다. 이처럼 의학적 분류체계를 크게 두 유형으로만 

구별하더라도 의학적 분류체계를 개략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氣味와 歸經이 가진 본초학 

내에서의 이론적 위상을 고려하여 이들을 별개의 유

형으로 따로 구분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보아 총 4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이밖에 4개의 분류 기준이 혼용된 본초서도 상당

수 존재하는데, 전체 약물에 대해 각 분류체계가 모

두 일관되게 적용된 경우는 각각의 사례로 따로 다

루었다. 

이와 함께, 赵建一의 연구에서 ‘본초구진 분류

계통’을 하나의 독립된 체계로 인정한 사례처럼 여

러 의학적 기준이 혼용되었으나 일관되게 전체 약물

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불규칙하게 결합하여 특수한 

작용 경향을 표현하는 데에 쓰인 경우도 상당수 존

재한다. 이들은 학술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므로 ‘복합적 분류’로 따로 규정하였다.

2. 본초서 속 三品 분류체계

三品 분류체계는 삼품 분류는 약물의 작용, 약물

의 독성을 중심적으로 드러낸다20)는 점에서 ‘의학적 

분류체계’에 소속될 수 있으나, 本草學 전통의 서막

을 연 신농본초경(이하 본초경)에서 취한 분류

체계로서 고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별도로 분리하였다.

본초경에 수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365

종 약물 중 三品 중의 上藥은 120종으로 군약의 역

할을 주로 담당하며 사람의 생명의 요소 중 命을 길

러주어 天地人 三才 중 天의 의의를 갖고 無毒하다

고 하였다.21) 中藥도 120종으로 臣藥의 역할을 주

로 담당하며 사람의 性을 길러주어 三才 중 人의 의

의를 갖고 無毒하다고 하였다.22) 下藥은 125종으로 

佐使藥의 역할을 주로 담당하며 毒이 있는 경우가 

많아 病의 邪氣를 주로 다스려 三才 중 地의 의의를 

갖는다고 하였다.23)

20) 韓佳瑞 외 5인. 《神農本草經》之三品分類淺析. 中醫雜志. 

2011. 52(23). pp.1992-1994. “三品分類方法的核心內涵

包括兩方面：一是重視藥物的功效，把功效作爲中藥分類的一

個重要原則，二是重視藥物的毒性。(삼품분류법의 핵심적 

내용은 두 경향을 포괄하는데, 첫째는 약물의 功效를 중시

하여 功效를 약물 분류의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 것이며, 

둘째는 약물의 독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21) 唐愼微.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p.6. 

“上藥一百二十種爲君, 主養命以應天. 無毒. 多服久服不傷

人, 欲輕身益氣, 不老延年者, 本上經.”

22) 唐愼微.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p.6. 

“中藥一百二十種爲臣, 主養性以應人. 無毒, 有毒, 斟酌其宜. 

欲遏病補虛贏者, 本中經.”

23) 唐愼微.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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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上藥에서는 광물성 약물이 다수를 차지하

며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道家의 內丹術

과 관련하여 草木 기원 약물보다 광물성 약물을 중

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4) 이러한 배열순서는 기원

별 분류체계가 적용되는 오보본초 및 본초경집주

 이래로 玉石部를 첫머리에 배열하게 되는 데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三品 분류체계는 본초경 이래吳普本草, 名醫

別錄, 本草經集注, 千金要方, 新修本草, 千金

翼方, 日華子本草, 蜀本草, 本草圖經, 嘉祐

本草, 證類本草(大觀‧政和), 寶慶本草折衷, 本
草品彙精要, 神農本草經疏, 神農本草經百種錄, 
本草崇原, 本草經讀, 本經疏證 등의 오랜 세

월에 걸쳐 편찬된 여러 본초서에 적용되어 왔다. 다

만 본초경 이후 陶弘景이 본초경집주에서 기원

별 분류체계를 대분류로 채택하고 三品 분류체계를 

소분류에 둔 이래, 본초경 자체에 대한 주석서 계

통25)을 제외하면 三品 분류체계가 대분류로 채택된 

경우는 없다. 대체로 唐‧宋代의 주요 본초서, 특히 
본초경을 직접적으로 계승하여 본초의 목록을 확장

해 온 정통본초서에는 三品 분류체계가 다른 분류체

계와 함께 병렬적으로 적용되었으며,26) 明‧淸代의 
본초경 주석서들에서도 이를 존중하여 받아들인 경

우가 있다.27)

“下藥一百二十五種爲佐使, 主病以應地. 多毒, 不可久服. 欲

除寒熱邪氣, 破積聚, 愈疾者, 本下經.”

24) Jang 등은 道家 內丹(active substance in the body)의 

영향이라고 언급하였고 韓佳瑞 등은 方士들의 服食仙丹服

食仙丹의 풍조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Woo-Chang 

Jang 외 5인.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erbology.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2008. 7(5). p.448. , 韓佳瑞 외 5인. 《神農本

草經》之三品分類淺析. 中醫雜志. 2011. 52(23). 

pp.1992-1994.)

25) 본초숭원, 본초경독, 본경소증 등
26) 韓佳瑞 외 5인. 《神農本草經》之三品分類淺析. 中醫雜志. 

2011. 52(23). pp.1992-1994. “雖然陶弘景創立了按自然

屬性分類的方法，但一直到金元時期，曆代修訂本草仍然保留

了三品分類方法，並將其作爲分類的依據。唐、宋時期具有重

大影響的本草著作，例如有中國最早藥典之稱的《新修本草》

依然沿用自然屬性與三品分類相結合的分類方法。”

27) 韓佳瑞 외 5인. 《神農本草經》之三品分類淺析. 中醫雜志. 

2011. 52(23). pp.1992-1994. “雖然在明、清時期《本草

綱目》的自然屬性分類方法成爲大多數本草編寫的主要體例，

三品 분류체계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배제하려

는 학술적 견해를 표명한 것은 본초강목부터로 볼 

수 있는데, 李時珍은 본초 목록의 확장되면서 三品 

분류가 그 실질적 의미를 상실하였음을 지적하고 三

品 분류체계를 채택하지 않았다.28)

三品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지나치게 소략한 구

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약물에 대한 심도있는 인식과 

분별적 이해를 드러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29) 

따라서 약물이 증가하고 질병에 대한 이해가 점차 

심화되는 등 본초 지식이 확충됨에 따라 보다 정교

한 분류 방법이 요구되면서 三品 분류는 실질적인 

의미를 잃고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30) 

본초 목록이 730여종으로 확장된 본초경집주에서

부터는 기원별 분류가 중심분류체계의 상위를 차지

하였고 三品 분류는 그 하위에 자리잡게 된 것이 이

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淸代에 이르기까지 三品 분류가 간간이 나

타나는 데에는 분명 그것이 본초학 학술사에서 차지

하는 상징적인 의의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三品 분류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성인 ‘단순성’은 

역설적으로 보면 ‘직관적인 인식의 도구’가 될 수 

但仍有少數本草著作采用自然屬性與三品相結合或僅采用三品

的分類方法。如清代張志聰撰寫的《本草崇原》、鄒澍的《本

經疏證》等仍沿用三品分類方法。”

28) 李時珍은 약물이 증보되면서 三品 분류의 의의가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되었다고 보았다. 단, 기존 본초경 및 명
의별록에서 가져온 약물의 경우 해당 약물 條下에 三品을 

표기하였다.(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44. “時珍曰, 神農本草, 藥分三品. 陶氏別錄, 倍增

藥品, 始分部類. 唐宋諸家大加增補, 兼或退出. 雖有朱墨之

別, 三品之名而實已紊矣.”)

29) 呂雲霞 등. 中藥傳統分類與命名文化的認知圖式分析. 江蘇

衛生事業管理. 2017. 28(6). p.96. “但缺乏對中藥的深入了

解和認識。”

30) 李保傑 등과 萬德光은 모두 ‘약물의 증보’ 및 ‘약물과 병

증에 대한 인식 심화’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분류체계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萬德光. 中藥三品分類的淵源與沿革. 中國醫藥學報. 1992. 

7(3). p.24. “中藥三品分類的廢止，是中藥發展曆史的一種

自然的現象。其原因主要是由於藥物日益增多，對疾病的的認

識逐漸深化，需要用更爲精細的分類方法對中藥進行分類。”, 

李保傑, 柴清軍. 中藥的分類探討.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敎育. 

2009. 7(4). p.9. “然而由於藥物的日益增多和對藥物認識上

的不斷深化，這種分類方法的局限性便日見暴露出來，單憑三

品分類的方法已不能適應客觀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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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전적으

로 역사적 상징성으로만 평가절하하는 것이 온당한

지는 고찰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3. 본초서 속 기원별 분류체계의 유형 

분석

‘기원별 분류체계’는 본초학 역사 초기 본초서에

서부터 주된 분류체계로 채택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魏‧吳普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오보본초, 그
리고 도홍경의 본초경집주에서 채택하면서 기원별 

분류체계가 가장 지배적인 분류체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明‧淸代를 거치며 의학적 분류체계가 크게 대두된 

후에도 기원별 분류체계를 주 분류로 채택한 본초서

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의학적 분류체계를 주분류방

식으로 채택한 경우에도 기원별 분류를 하위에 두거

나31), 일부 항목에서 부분적으로 기원별 분류를 취

한 경우도 존재한다.32)

기원별 분류체계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

구에서는 먼저 본초서에 따라 구성 항목이 추가되거

나 탈락되는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유형화를 시도하

였으며, 이어서 구성 항목의 배열순서에 있어서의 

차이를 유형화하여 보고자 하였다.

1) 기원별 분류체계 구성 항목의 변천

구성 항목(분류 항목)의 변천 과정에서 변곡점이 

되는 본초서는 오보본초 또는 본초경집주, 그리

고 본초강목이다. 오보본초 또는 본초경집주
에서 초기 기원별 분류체계의 원형을 제시하였다면, 

본초강목은 극도로 세분화 및 체계화가 이루어진 

완성도 높은 기원별 분류체계를 제시하면서 기원별 

분류체계 변천의 이정표가 된다.

기원별 분류체계 구성 항목을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크게 植物, 動物, 무생물, 기타로 구분해볼 

수 있다. 植物 항목은 草‧木‧果‧穀‧菜部를 기본 틀로 

두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動

31) 요약분제
32) 분부본초묘용, 유경증치본초(經外藥類), 의학입문‧본

초분류‧식치문, 진주낭보유약성부

物 항목은 禽獸‧蟲魚部를 기본 틀로 하여 항목 간 

분리‧결합 및 항목의 출입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고, 

이후 人部 및 鱗介部가 들어오면서 본초강목 체계

가 완성되었다. 무생물 항목의 경우, 玉石部(金石部)

가 기본 틀이었는데 본초강목 이래로 水‧火‧土部가 

시나브로, 혹은 일거에 도입되고 본초원시에서 石

金水土部를 합쳐서 수록한 것처럼 항목 간 결합 등 

약간의 변형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밖에도 일상 생

활에서 사용하는 사물과 관련된 服器部, 음식 조리

에 사용하는 조미료나 향신료에 관련된 味部‧料物性

味와 같이 사람의 입장에서 부여한 용도에 따른 항

목도 존재하며, 과거에 기재되어 있었으나 본초서 

저술 당시에는 활용되지 않는 약물의 기록을 보존한 

경우, 또 과거에 기재되지 않았던 약물을 새로 기재

한 경우도 보인다.(【부록】 참조)

(1) 吳普本草 및 本草經集注 계열 본초서

오보본초와 본초경집주에서는 玉石部, 草木

部, 蟲魚部(蟲獸部), 果菜米穀部의 4개로 약물들을 

분류했으며, 이는 후대 본초서의 전범이 되었다. 이 

계열은 상기 두 본초서의 분류를 토대로 하되, 본
초강목에서 새로 도입되는 4가지 특성들이 나타나

지 않은 것33)을 기준으로 삼았다.(【부록】 참조)

이 계열을 시대순으로 나열해보면 천금요방, 
신수본초, 천금익방, 本草拾遺, 海藥本草, 
일화자본초, 촉본초, 가우본초, 증류본초, 
보경본초절충, 湯液本草, 本草發揮, 本草集要
(中部), 珍珠囊補遺藥性賦(권3‧4), 본초품휘정요, 
本草約言, 本草蒙筌, 本草發明, 本草便, 신
농본초경소, 본경소증이 있는데, 소폭의 세분화, 

변화는 있지만 대체로 본초경집주의 체계를 받아

들인 것으로 보인다.

본초경집주에서 신수본초로 넘어가면서 草木

部가 각각 草部와 木部로 분리되고, 蟲獸部는 각각 

獸禽部, 蟲魚部, 果菜米穀部는 果部, 菜部, 米部로 

나뉘어져서 비로소 가장 대표적인 기원별 분류체계

33) 무생물 항목의 水‧火‧土部, 動物 항목의 鱗介部, 기타 服器

部, 植物 항목에서 하위 소분류가 도입되지 않은 것이 기

준이 된다. 뒤에서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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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草‧木‧果‧穀‧菜의 植

物 항목은 이후 거의 변하지 않고 고정된 것으로 보

인다.

천금익방도 신수본초의 분류체계와 큰 차이

는 없으나, 獸禽部를 人獸部로 바꾸어 人部가 처음

으로 기원별 분류체계에 도입된 최초의 사례가 된

다.

아래에서는 본초경집주 이후 의미있는 분류 항

목의 변화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① 人部를 도입하지 않은 신수본초 계열

신수본초의 분류체계를 따른 본초서 계열이 존

재한다. 신수본초를 학술적으로 보완‧계승한 본초

습유, 일화자본초, 촉본초, 가우본초는 분류

체계 역시도 온전히 따랐다. 본초습유의 경우 본
초경집주와 유사하게 果菜米部를 果‧菜‧米 각각으로 

분리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본초 목록을 보완하려는 

‘拾遺’의 특성상 항목 간 약물 수의 편차가 있어 따

로 독립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약본초는 해외에서 유입된 소수의 본초를 

분류한 특수한 본초서로서 신수본초를 기준으로 

볼 때 禽‧菜部가 빠져있는데 종류가 적어 해당 部의 

본초가 없어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탕액본초도 人部를 도입하지 않았는데 ｢옥석부

｣가 뒤로, 草部, 木部는 앞으로 배열하여 순서가 달

라졌다. 배열순서에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다시 논

하기로 한다.(【부록】 참조)

② 人部를 도입한 證類本草 계열

증류본초는 천금익방을 이어 人部를 도입하

였는데, 천금익방과 달리 人部를 禽獸部에서 독립

시켰다. 이외에 보경본초절충, 본초발휘, 향약

집성방, 본초집요(中部), 진주낭보유약성부(권3‧
4), 본초품휘정요, 본초약언, 본초몽전, 본초

발명, 본초편, 신농본초경소, 본경소증도 동

일한 특성의 계열을 이루고 있다.

宋代 보경본초절충은 이 계열 중 예외적으로 

水部가 도입되었는데 본 연구에서 다룬 문헌 중 水

部가 수록된 가장 이른 시기의 본초서이다. 또한 玉

石部가 보이지 않는데 이후의 본초집요(中部), 본
초약언, 본초몽전, 본초발명, 본초편 등 본초

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증류본초의 체계를 채택하였

더라도 점차 玉石部(金石部)가 草木部의 뒤편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점차 玉石部에 비해 

草木部가 중시되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34)

이러한 증류본초의 분류 체계는 본초강목이 

출현하기까지 본초분류체계의 전범이 되었으며, 나

중에 본초강목 역시 이를 기초로 삼아 완성도 높

은 기원별 분류체계를 수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 의서인 향약집성방도 증류본초의 

본초분류체계를 그대로 따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록】 참조)

(2) 본초강목 본초분류체계의 성립과 그 영향

본초강목(이하 강목)은 16세기 이전의 본초

학을 체계적으로 총결산한 대작으로 평가받는만

큼35) 후대 본초서의 전범이 되는 문헌이다. 이전과 

구별되는 강목의 특징으로는 4가지를 꼽을 수 있

는데, 첫째, 水部, 火部, 土部 등의 무생물 분류 항

목의 도입, 둘째, 鱗部‧介部의 도입, 셋째, 服器部의 

도입, 넷째, 대분류[部] 하위에 세분화된 소분류[類]

의 도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강목의 특징을 수용한 정도에 따라 

강목의 영향을 받은 본초서들을 구별하였다.(【부

록】 참조)

① 본초강목 본초분류체계의 특징을 일부 수용

한 문헌

기존 증류본초 체계를 기본 틀로 삼되 강목
의 대표 특성의 일부만을 수용한 본초서의 계열이 

존재한다. 本草原始, 分部本草妙用, 本草徵要, 
本草通玄, 本草備要, 要藥分劑, 藥性提要, 
本草分經(｢總類便覽｣, ｢同名附考｣), 本草便讀은 

34) 아래의 ‘草部 중심 배열 특성’에서 상세히 논한다.

35) 尙志鈞은 16세기 이전 의학을 총결한 대작이라고 평가하

였다.(尙志鈞. 中國本草要籍考.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9. “李時珍的《本草綱目》是一部系統的總結我國16C以

前藥學的巨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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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部, 火部, 土部 및 鱗部, 介部 등 강목의 특징적

인 구성 항목의 일부를 수용한 문헌들로서, 강목
의 영향이 인정되기는 하나 일치도가 높지 않으며 

배열순서도 상이하다.(【부록】 참조)

이 중 본초비요, 요약분제, 약성제요, 본
초분경(｢총류편람｣36), ｢동명부고｣), 본초편독은 
강목의 水部, 土部와 鱗部, 介部를 도입하여 비교

적 강목과의 일치도가 높다. 반면 본초징요, 
본초통현, 분부본초묘용 등은 앞의 항목들 중 

1~3가지의 구성 항목만을 도입하였으나 강목의 

영향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포함시켰다.

② 본초강목 본초분류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용

한 문헌

반면 강목의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기본 틀로 삼되, 일부 항목의 변형이 이루어진 본초

서의 계열이 있다. 本草彙言, 本草彙, 本草洞詮

, 本草彙箋, 本草述, 本經逢源, 本草從新, 
得配本草, 本草綱目拾遺, 類經證治本草(經外藥

類), 本草述鉤元, 本草精華, 醫宗損益(약성가), 

方藥合編(약성가), 林園經濟志‧仁濟志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중 본초술, 본경봉원, 득배본초는 강목

의 대분류 항목 구성과 배열순서가 거의 동일하다. 

특히 본경봉원, 득배본초는 강목의 가장 특징

적인 부분인 服器部를 ‘藏器部’, ‘服帛部’라는 명칭으

로 수용하였다. (【부록】 참조)

본초휘, 본초통전은 강목도 대분류 항목 

구성과 거의 동일하나 배열순서는 조금 다르다.

본초휘언, 본초휘전, 본초종신, 유경증치

본초(經外藥類)는 鱗‧介, 土‧火 등을 도입하였는데, 

본초휘언은 강목의 큰 특징인 服器部를 수용하

였으며, 유경증치본초(經外藥類)는 毒石部, 靈獸部 

등과 같은 독특한 항목을 자체적으로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본초강목습유는 강목을 토대로 본초 목

록을 증보할 목적으로 기술된 문헌으로37), 기본적으

36) ｢총류편람｣에는 土部 대신 火部가 나타난다. 

37) 尙志鈞. 歷代中藥文獻精華.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로 강목의 분류체계를 따랐음이 명백하나 소분류

까지 수용하지는 않았으며 증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土‧金石)이 제외된 경우가 있다.

③ 본초강목 소분류[類]를 수용한 문헌

景岳全書‧本草正, 본초휘언, 본초휘전, 본
초술, 본경봉원, 본초종신, 득배본초, 유경

증치본초(경외약류), 본초술구원, 植物名實圖考

, 본초정화, 의종손익(약성가), 방약합편(약성

가), 본초편독, 본초정의[民]38)는 강목의 특

징인 소분류[類] 체계를 전체, 또는 일부 수용한 본

초서들이다.(【부록】 참조)

본초휘언, 본초휘전, 본초술, 본경봉원, 
본초종신, 득배본초, 유경증치본초(經外藥類), 

본초술구원은 모두 강목과 대분류가 거의 유사

하며 소분류까지도 수용하였다. 다소의 가감이나 변

화는 있지만, 강목의 분류 체계를 가장 온전히 수

용한 문헌들로 보인다.

강목의 소분류를 각 서적의 필요에 따라 일부

만 수용한 문헌도 다수 존재한다. 경악전서‧본초정

, 본초정의[民]은 대분류 구성에서는 차이를 보

이지만, 유독 草部에서는 강목의 草部 소분류를 

반영하였다. 植物 전문서인 식물명실도고는 동물 

및 무생물 항목은 빠져있지만 草部의 하위 소분류는 

강목을 따랐다. 본초편독은 강목에 비해 전체

적으로 소분류가 소략하지만 소분류[類]를 두는 체

계는 강목에서 수용한 것이다. 

한국 의서인 본초정화와 의종손익‧방약합편
(약성가)의 분류체계도 강목의 소분류를 수용하여 

조선 후기 본초강목의 영향이 심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39)

(3) 특수한 분류체계를 보이는 본초서

1989. “各卷分類大致按《綱目》次第”

38) 本草正義는 淸代(1828) 張德裕, 그리고 民國시기(1920) 

張山雷 각각의 同名 저작이 존재하는데, 본문에서는 서명 

뒤에 ‘[淸]’, ‘[民]’을 附記해 구별하였다.

39)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오재근 등의 연구(오재근, 김용

진. 조선 후기 본초강목의 전래와 그 활용. 의사학. 

2011. 20(1).)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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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金要方‧食治, 飮膳精要, 本草約言‧食物本草

約言40), 食品集, 醫學入門‧本草分類‧食治門, 食
鑑本草, 本草彙纂‧日食菜物은 食物本草書이다. 이

들은 일반 본초서들처럼 약물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각각의 약성을 따지기보다는 주로 식용할 수 있는 

사물을 분류하고 이를 食治에 활용하려는 특수한 목

적을 가지기 때문에 독특한 기원별 분류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다.(【부록】 참조)

이들 食物本草書의 공통점은 일반적인 기원별 분

류체계에서 모두 常食할 수 없는 玉石部(金石部)가 

제외되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5종의 식물 분야 

분류 항목인 ‘草‧木‧果‧菜‧穀(米)’ 중에서도 草‧木을 제

외한 나머지 ‘果‧菜‧穀(米)’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

다.41) 특히 천금요방‧식치, 본초약언‧식물본초약

언은 모두 米穀部(穀部)가 가장 앞에 있어 食物 중 

穀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

다.

또 食物本草書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은 조미

료 또는 향신료를 수록한 味部나 料物性味 관련 항

목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열거한 食物本草書 중 
음선정요, 본초약언‧식물본초약언, 식감본초가 

여기에 해당한다.

食物本草書 이외에도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본초

서에서 기원별 분류체계를 채택한 경우가 보이는데, 

救荒本草, 滇南本草, 해약본초, 식물명실도고

가 그러한 경우이다.

구황본초는 흉년이 든 해의 救荒을 위해 편찬

된 문헌으로서 엄밀한 의미의 본초서라고 부르기는 

어려운데, 草‧木‧米穀‧果‧菜의 5개 植物 분야 분류 항

목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그 세부 분류에서는 葉‧
根‧實‧花‧莖‧笋의 植物 부위 중 식용 가능한[可食] 부

위를 나누어 기재하여42) 오히려 食物本草書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40) 본 연구에서 수집한 佚名氏의 식물본초(佚名. 食物本草

(上,下冊).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7.)는 본초약언‧식
물본초약언의 내용과 같으므로 따로 다루지 않는다.

41) 宋詠梅. 古代本草文獻藥物分類法管窺. 四川中醫. 2009. 

27(5). p.60. “如《日用本草》以"摘其切於飲食者"爲特點，

故不設石類，且置米穀類於諸類之先。”

42) 尙志鈞. 中國本草要籍考.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9. p.268. “該書是記載可食的野生植物”

전남본초는 履巉巖本草와 같이 특정 지방의 

약물을 기재한 지방본초서로서, 독특하게도 草部, 

鳥部, 獸部, 蟲部의 총 4가지 분류만 두고 있으며 

전체 280종 약물 중 鳥‧獸‧蟲을 합친 약물 수가 12

종이고 나머지는 모두 草部일 정도로 草部의 비중이 

크다.43) ‘滇南’은 현재의 雲南 지역으로서 그 기후 

특성 상 과일류가 많이 생산되므로 果品이 가장 많

은 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본 연구도 있다.44) 해
약본초도 유사한 경우인데 해외로부터 유입된 약물

을 기재한 해외본초서에 해당한다.

植物 전문서인 식물명실도고는 蟲魚部, 禽獸部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穀部를 필두로 한 植物 분야

만 수록하였다. 草部에는 하위분류를 두었는데 본
초강목의 草部 소분류와 유사하다. 본초정의[民]
에는 草部의 소분류만이 수록되어 있는데,45) 그 배

경에는 本草學의 본질을 추구하여 草類를 가장 앞에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저자의 생각이 있었

던 것으로 볼 수 있다.46)

2) 기원별 분류체계 구성 항목의 배열 특성

앞서 기원별 분류체계의 구성 항목이 어떠한 흐

름으로 변화하여 왔는가의 문제를 통해 본초서의 계

열을 살펴보았다. 분류체계를 이루는 구성 항목 종

류의 문제는 ‘어떠한 사물 범주를 다루느냐’는 질문

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면, 그것을 배열하는 순서 속

에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담겨있다. 

동아시아 문헌의 目錄 배열순서에는 많은 정보가 

함축되어 있다고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본초서의 

43) 전남본초는 판본에 따라 내용의 편차가 큰 편인데, 본 

연구에서는 ‘淸初雲南刊本’을 저본으로 한 中國中醫藥出版

社 출판본(蘭茂. 滇南本草.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3.)

을 근거로 삼았다.

44) 宋詠梅. 古代本草文獻藥物分類法管窺. 四川中醫. 2009. 

27(5). p.60. “<滇南本草>收錄藥物具有明顯的地域性，因滇
南爲四季常青之地，盛產瓜果，故果品類居於諸類之首。”

45) 서문에는 草部를 앞에 두고 木果蔬穀, 金石, 鳥獸蟲魚, 人

을 배열하였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처음부터 草部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葉顯純. 張山雷《本草正義》評注(二). 

中醫藥文化. 1992(4). 1992. p.43. “爰以草部爲各藥之冠, 

而木果蔬穀次之, 金石又次之, 鳥獸蟲魚又次之, 終之以人類

爲殿”)

46) 이에 대해서는 ‘2) 기원별 분류체계 구성 항목의 배열 특

성 / (2) 草部 중심 배열 특성’에서 자세히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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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전체 내용의 구조를 결정하는 분류체계의 구

성 항목을 배열하는 순서에도 또한 중대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그 

배열순서의 ‘첫머리’에 무엇을 두는가에 따라 나머

지 전체의 순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첫머리’

를 중심으로 본초분류체계의 항목 배열 특성을 분석

해 보고자 한다.(【부록】 참조)

(1) 玉石部(金石部) 중심 배열 특성

오보본초, 본초경집주와 같은 초기 본초서의 

분류체계에서는 玉石部(金石部)를 첫머리에 배열하

였다. 오보본초, 본초경집주로부터 옥석부 혹은 

금석부를 앞세운 분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
본초경의 三品 분류에서 上品의 첫머리에 광물성 

약물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당시 道家의 神仙方士術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기원의 약물을 중시하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47) 

唐‧宋代의 신수본초, 천금익방, 본초습유, 
일화자본초, 촉본초, 가우본초, 증류본초와 

같은 ‘本草’ 계승의 정통 본초서들도 이를 계승하여 

玉石部를 머리에 두었으며, 明代 관찬 본초서인 본
초품휘정요, 그리고 明‧淸代의 신농본초경소와 
본경소증도 본초경 주석 전통을 계승하여 玉石部

(金石部)를 앞에 배열했다. 

이외에 증류본초의 체계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본초발휘, 향약집성방, 진주낭보유약성부(권
3,4), 본초품휘정요와 같은 본초서들도 玉石部(石

部)를 앞에 두었다.(【부록】 참조)

(2) 草部 중심 배열 특성

후대에는 점차 草木部가 첫머리로 나오면서 玉石

部(金石部)가 뒤편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탕액본초, 보경본초절충, 구황본초, 전남본초

, 본초집요(中部), 본초약언, 藥性要略大全, 
본초몽전, 본초발명, 본초편, 본초원시, 본
초휘언, 경악전서‧본초정, 본초징요, 본초통현

47) 오재근, 김용진.  東醫寶鑑 ｢湯液篇｣의 本草 분류에 대한 

연구.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2010. 23(5) pp. 55-66.

, 본초휘, 본초휘전, 본초비요, 요약분제, 
본초종신, 약성제요, 유경증치본초(經外藥類), 

본초정화, 의종손익‧방약합편(약성가), 본초편

독, 본초정의[民]가 여기에 해당한다. (【부록】 

참조)

이러한 경향 속에는 약물학 전통을 ‘本草’라고 명

명한 가운데에 草木의 역할을 중시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관점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배열 특

성을 대표하는 본초서 중 하나인 明代 王綸의 본초

집요(中部)(이하 집요)에서는 본초분류체계 설정

의 취지에 대해 “본초경에서 部를 나눔에 玉石을 

앞에 둔 것은 그것이 귀중했던 것을 반영한 것일 뿐

이다. 지금 이 책에서 草部를 앞에 둔 것은 책의 이

름이 ‘本草’이며 藥物 중에 草類가 가장 많기 때문

이다.48) 다음으로 木部를 두고 그 다음으로 菜部‧果
部‧穀部를 둔 것도 草木의 부류이기 때문이다. 다음

으로 石部를 둔 것은 지각이 없는 사물로서 草木과 

동등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獸部‧禽部‧蟲魚部를 두

고 人部로 마치는 것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

문이다.”49)라고 설명하였다. 즉, 玉石을 앞세우는 

전통적인 분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본초학에서 실질적인 주인공

이 되는 草木을 기준으로 틀을 재편성하고자 하였으

며 나머지 분류들도 草木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배

열하였음을 볼 수 있다.

草木을 중시하는 집요의 관점은 이후 본초서의 

전범이 되는데, 본초몽전은 집요를 분류체계 배

열의 모델로 삼았음을 분명히 언급하였다.50) 집요
에서 草木에 본초학의 중심적 지위를 부여한 취지에 

48) 실제로 본 연구 과정에서 대부분의 본초서의 草部 약물은 

여타 항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소속 약물 수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49) 王綸. 本草集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p.1. “本

草部分先玉石, 取貴重耳, 其他亦多不倫. 今此先草部者, 書

以本草名, 藥莫多於草也. 次木部, 次菜部果部穀部者, 草木

之類也. 次石部者, 無知之物, 草木同也. 次獸部禽部蟲魚部, 

終以人部焉, 人爲萬物之靈也.”

50) 陳嘉謨. 本草蒙筌.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21. p.3. 

“卷數次序悉宗集要規式, 先草部者, 書以本草名, 藥莫多于草

也. 次木部者, 木草類也. 次穀部菜部果部者, 草木之餘也. 次

石部獸部禽部蟲魚部人部者, 塊然者, 石也, 蠢然者, 禽獸蟲

魚也, 人靈萬物, 故終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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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이후 본초가들의 동의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외에 본초약언, 약성요략대전, 본
초발명 등도 이러한 관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후 본초강목이라는 지배적인 본초서

의 영향을 받아 전체적인 틀을 수용하였더라도 강
목이 水部‧火部‧土部‧金石部를 첫머리에 배열한 체례

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草部를 앞세운 본초서가 상

당수 존재한다. 본초편, 본초원시, 본초휘언, 
경악전서‧본초정, 본초통현, 본초휘, 본초휘전

, 본초비요, 본초종신, 약성제요, 유경증치

본초(經外藥類), 본초편독, 본초정의[民]가 여

기에 해당하며, 본초정화, 의종손익‧방약합편
(약성가)와 같은 한국 의서도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많은 본초서들에서 본초강목의 완성도 높은 

기원별 분류체계를 취하면서도, 草部를 중심으로 두

는 것이 본초학이 지향하는 가치관 측면에서나 실용

성 측면에서 합당하다는 데에 동의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51)

이외에 구황본초, 전남본초의 경우는 각각 

食物本草書의 특성을 갖는 특수 분초서이거나 植生

에 대한 기재가 중심이 되는 지방본초서라는 점에서 

草部를 앞에 둔 뜻에 차이가 있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3) 水部 중심 배열 특성

宋代 보경본초절충에서 이른 시기에 水部가 나

타나나, 본격적으로 水部가 대두되는 것은 李時珍의 

본초강목으로부터이다. 李時珍은 강목에서 우주

생성론적 사유에 기반하여 만물의 시초에 해당하는 

水火와 土를 분류의 머리에 두었고 이어서 金石과 

草木을 배열하였으며, 식물류에 대해서는 草谷菜果

木의 ‘從微至巨’의 순서를 취하였고, 동물류에 대해

서는 蟲鱗介禽獸人의 ‘從賤至貴’의 순서를 취하였

51) 張山雷. 本草正義. 太原. 山西科學技術出版社. 2013. “壽

頤竊考本草命名之義, 古人已謂藥有玉石草木禽獸等類, 而云

本草者, 以諸藥中惟草爲最多之故, 是以近人著述, 亦間有以

草類居首者, 義即本此. 壽頤謂, 今世所用藥物, 草木最為多

數, 而玉石之應用者寥寥無幾, ……”라고 하여 같은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다.52) 특히 水는 만물이 생성되는 근원이라고 보고 

藥食에 관련된 43종의 물의 양태를 水部에 수록하

였다.53)

강목 분류체계의 큰 틀을 채택한 본초강목습

유, 본초술54)과 본초술구원, 본경봉원55)은 

水部를 머리에 두는 특성까지 함께 수용하였으며, 

이들에 비해 비교적 강목과의 차이가 있는 본초

통전, 득배본초도 水部를 첫머리에 배열했다.

한국 의서인 동의보감‧탕액편도 水部를 가장 앞

에 배열하였는데 허준도 역시 강목과 유사한 관점

을 표명하였다. 동의보감‧탕액편의 水部에서는 그 

배열의 취지를 周易의 ｢河圖｣에서 말한 “天一生

水”를 통해 제시하였다.56) 이는 맨 끝에 등장하는 

金部와 상응하는데, 金部의 약물인 金屑에 대한 설

명에서 “天一이 水를 낳으니 水生木하고 木生火하고 

火生土하고 土生金하여 金이 최후에 생겨나 五行의 

氣를 갖추었으니 造化의 功用이 온전하다.”57)고 하

여 “天一生水”로부터 일어나는 五行의 相生을 전체

적인 틀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초약언‧식물본초약언도 水部를 앞에 내세웠는

데 물은 藥食과 관련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이 본초

서가 食物本草書인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강목이라는 전범이 출현하기 이전임에도 식품집
에서 水部를 도입한 것 역시 食物本草書인 점과 관

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부록】 참조)

52)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33. 

“今各列爲部, 首以水火, 次之以土. 水火爲萬物之先, 土爲萬

物母也. 次之以金石, 從土也. 次之以草穀菜果木, 從微至巨

也. 次之以服器, 從草木也. 次之以蟲鱗介禽獸, 終之以人, 從

賤至貴也.”

53)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387. 本草綱目 ｢水部｣ “蓋水爲萬物之源, 土爲萬物之母, 

飲資於水, 食資於土. …… 今聚水之關于藥食者, 凡四十三

種, 分爲二類. 曰天, 曰地.” 

54) 尙志鈞. 歷代中藥文獻精華. 北京. 科學技術文獻出版社. 

1989. “分部次序多同《本草綱目》, 少類藥品的位置有更

動.”

55) 張璐. 本經逢源.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6. “校注說

明:參考《本草綱目》的分類方法.”

56)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1. p.678. "天一

生水, 故以水爲首."

57)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1. p.751. “金者

五行之極, 五行相生, 至金而極. 天一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 土生金, 金最後生, 備五行之氣, 造化之功用, 全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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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米穀部 중심 배열 특성

米穀은 常食할 수 있어 몸을 길러주는 의미가 있

으므로 주로 음식의 범주에서 다루어지는데, 실제로 

음선정요, 식품집, 의학입문‧본초분류‧식치문, 
식감본초, 본초휘찬‧일식채물과 같은 食物本草書

에서는 대부분 米穀部(穀部)를 첫머리에 배열하였다. 

(【부록】 참조)

植物 전문서인 식물명실도고 또한 곡류가 가장 

앞에 나온다.

동의보감‧탕액편은 穀部를 가장 앞에 배치한 경

우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水部, 土部에 이어 세 번째

로 배치하면서 中和의 土德을 부여받아 유일하게 사

람의 性命을 기를 수 있는 사물이어서 사람에게 큰 

공헌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을 정도로58)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위와 비슷한 관점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5) 人部 중심 배열 특성

人部는 唐代 천금익방에서 人獸部의 형태로 처

음 보이나 기원별 분류체계에 독립 항목으로 도입되

는 것은 증류본초 이후이다. 

이후 기원별 분류체계 내에서 人部를 도입한 경

우 항목 배열 시 人部의 자리는 크게 세 가지 경우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禽‧獸‧蟲‧魚‧鱗‧介 등의 

動物 항목의 가장 앞자리인 경우인데 이 경우 전체 

첫머리인 경우는 없고 玉石, 草木 등의 뒤에 자리잡

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둘째는 전체 배열의 가장 뒷

자리이자 動物 항목의 가장 뒷자리에 두는 경우이

다. 셋째는 動物 항목의 가장 뒷자리인 경우인데 이 

경우 모두 바로 뒤에 水‧火‧土‧金‧石 등의 무생물 항

목을 두게 되며 전체 배열 상 거의 뒷부분에 자리잡

게 된다. 가장 큰 특징은 人部를 첫머리에 두는 경

우는 없다는 것이다.(【부록】참조)

첫째의 경우는 천금익방, 증류본초, 보경본

초절충, 본초발휘, 향약집성방, 진주낭보유약

성부(권3,4), 본초품휘정요, 본초약언, 약성요

58)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1. p.681. “天地

間, 養人性命者, 惟穀耳. 備土之德, 得氣中和, 故其味淡甘而

性和平. 大補而滲泄, 乃可久食而無厭, 是大有功於人者也.”

략대전, 본초발명, 신농본초경소, 본초징요, 
본초통전, 본초휘전, 요약분제, 본경소증이 

해당한다. 人部를 배치하는 초기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動物 항목 중 가장 존귀한 것을 앞에 배치

하는 원칙이 드러난 것으로 생각된다.(【부록】참조)

둘째의 경우는 본초집요(中部), 본초몽전, 
본초강목, 본초편, 본초원시, 본초휘언, 경
악전서‧본초정, 본초비요, 본초술, 본경봉원, 
본초종신, 득배본초, 약성제요, 본초술구원
이 해당하는데, 이는 우주 속의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한

다. 본초집요에서 “終以人部焉, 人爲萬物之靈也.”

이라고 하며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강

조한 것이 이러한 배열이 나타나는 기점이 된 것으

로 볼 수 있는데, 앞서 ‘草部 중심 배열 특성’에서도 

王綸의 논의가 역사적 변곡점을 이루었던 것에서도 

보듯 王綸의 본초집요는 기원별 본초분류체계에 

가치관을 새로이 부여하여 학술적 경향을 선도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목에
서도 이른바 ‘從賤至貴’의 배열 원칙59)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반

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부록】 참조)

셋째의 경우는 본초통현, 본초휘, 임원경제지‧
인제지, 본초정화, 의종손익‧방약합편(약성가), 

본초편독이 해당하는데, 의미상 첫째 및 둘째 경우

의 원칙이 결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결국 세 가지 

경우는 모두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動物 가운데에서, 

또는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다.(【부록】 참조)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해볼만한 사실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을 공통적으로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人部를 전체 배열의 첫머리에 두는 경우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순적이어서 의문

을 자아낸다. 이에 대해서는 본초서에 人部를 싣는 

것에 대한 본초발명의 논평을 吟味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자인 皇甫嵩은 ｢明本草類辨｣에서 가장 존

귀한 존재인 사람을 草木, 禽獸, 魚蟲과 나란히 배

59)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33. 

“次之以蟲鱗介禽獸終之以人, 從賤至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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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못하다고 보았으며, 특

히 인체 유래물을 약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

하게 비판을 가하였다. 이에 따라 人部의 약물은 

‘좋은 약도 아니며, 또 구하기도 어렵고, 혹 다른 약

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쓰지 않는 것이 옳다’고까지 

말하였다.60) 李時珍도 강목의 人部 서두에서 마찬

가지의 문제인식을 토로하면서 그것을 알면서도 부

득이하게 싣는다는 것을 밝혔다.61)

이렇듯 당대의 儒學的 가치체계 하에서 학술 작

업을 수행했던 본초가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人部를 

다른 사물 항목과 대등하게 수록하는 것에서부터 윤

리적 갈등을 겪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관점을 강조하면서도 人部를 

가장 뒷부분에 두고자 하였던 모순은, 실제로는 人

部를 가능한 한 먼 곳에 두어 다른 사물들과의 불편

한 간섭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또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체 유래물

을 약물로 쓰기 이전에 다른 약물들을 우선 고려하

여 치료법을 찾은 뒤 부득이한 경우에만 고려되도록 

유도하려 한 것이 아닐까? 일련의 배열을 곧이곧대

로 보지 않고 儒醫의 ‘不忍人之心’의 시선으로 바라

보면 합목적적인 판단임을 납득할 수 있다.

4. 본초서 속 의학적 분류체계의 유형 

분석

의학적 분류체계는 의학적 해석이나 활용법에 의

거한 분류로서 한의학에서 약물이 활용되어 온 방식

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양한 의학 이론의 존재만큼이

나 다양한 분류체계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

다. 앞서 살펴본 기원별 분류체계가 그 구성 항목의 

범위 내에서 제한된 변이 양상을 보이는 점과는 확

60) 皇甫嵩. 本草發明.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p.2. 

“夫天地生物, 惟人爲貴, 乃列於草木, 禽獸, 魚蟲之類例之, 

爲部已失等倫矣. 其中用人尿糞婦女經祥汙穢不典之物, 甚用

人血肉, 人膽, 天靈蓋, 胎骨等以療病, 非仁人之用心也. …… 

非良药, 又且难得, 或他物可代, 不用可也.”

61)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2925. “李時珍曰, 神農本草, 人物惟發髲一種, 所以別人於

物也. 後世方伎之士, 至於骨肉膽血, 咸稱爲藥, 甚哉不仁

也。今於此部凡經人用者, 皆不可遺。惟無害於義者, 則詳述

之, 其慘忍邪穢者則略之, 仍闢斷於各條之下.”

연히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의학적 분류체계의 대표 유형을 

‘작용별 분류’, ‘氣味별 분류’, ‘병증별 분류’, ‘歸經별 

분류’의 네 가지에 ‘복합적 분류’를 더하여 모두 다

섯 가지로 크게 구별하였다. ‘기미별 분류’는 약물의 

작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氣味論을 활용한 방식

으로서 실제로는 ‘작용별 분류’의 세부적인 유형으

로 볼 수 있으며, ‘귀경별 분류’는 치료하고자 하는 

病證의 성질을 변별하기 위하여 歸經 이론을 활용한 

방식으로서 실제로는 ‘병증별 분류’의 세부적인 유

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氣味論과 

歸經 이론이 본초학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

여 구분하여 별도의 분류체계로 설정하였다.

한편, 의학적 분류체계는 하나의 본초서 내에서 

‘주분류방식’로 채택된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보

완분류방식’으로 채택된 경우가 더 많다. 예컨대 기

원별 분류체계를 주분류방식으로 채택한 경우, 의학

적 분류체계를 보완분류방식으로 채택한 사례가 많

다. 또, 하나의 의학적 분류체계 유형을 주분류방식

으로 채택한 경우에도 다른 의학적 분류체계 유형을 

보완적으로 도입한 경우도 많다.

이에 이 부분에서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본초서

들이 주분류방식으로 채택한 경우와 보완분류방식으

로 채택한 경우를 나누어 다양한 의학적 분류체계의 

유형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주분류방식으로 의학적 분류체계를 채택한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 기원별 분류체계는 본초학 역사 

초기 본초서에서 시작되어 근대까지 지속적으로 나

타나는 데에 비해, 의학적 분류체계를 주분류방식으

로 채택한 본초서는 초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明‧淸代에 비로소 대두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 출현하는 본초서들을 살펴보면 金‧元代

에 이루어진 학술적 성과가 반영되는 경향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張元素의 병증 중심 약물 연구 

성과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張元素

의 의학계원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본초서 중 가

장 이른 시기에 주분류방식으로 의학적 분류체계를 

채택한 경우에 해당한다.(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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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용별 분류체계

‘작용별 분류’는 약물의 고유한 속성에 기인하여 

그 약물이 작용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분류한 경우로

서, 醫學啓源‧藥類法象, 분부본초묘용, 藥品化義

, 요약분제, 본초정의[淸], 본초분경, 十劑

表, 本草害利, 醫鑑重磨(약성가)가 여기에 해당

한다.(표1. 참조)

본초서 작용 기미 병증 귀경 복합 비고

醫學啓源(1186) ○ 升降浮沈補瀉法

本草集要(1496) ◎ ○ ○
<中部>: 기원별 분류체계

<下部>: 의학적 분류체계

珍珠囊補遺藥性賦(1501) ○ 권1(藥性賦): 寒性/熱性/溫性/平性

丹溪心法附餘‧古庵藥鑒(15

36)
◎ ○ ○

본초집요 축약 및 정리

升降浮沈補瀉法 영향

醫學入門(1575) ◎ ○ ○
｢고암약감｣ 분류체계 수용

藥性歌, 小註 붙이고 <식치문> 증보

分部本草妙用(1630) ○ ○ ◎
상위분류: 肝‧心‧脾‧肺‧腎
하위분류: 寒‧溫‧平, 補瀉

藥品化義(1644) ○ ○ ◎
귀경(肝‧心‧脾‧肺‧腎) + 작용(氣‧血) 

+ 병증(風‧火‧濕‧燥‧寒 및 痰)

藥鏡(1648) ○

要藥分劑(1737) ○ 상위분류: 十劑 / 하위분류: 기원별 분류체계

本草求眞(1769) ○

작용과 병증이 결합된 복합적 분류체계

구체적인 활용 방식에 따라 세부 분류

毒物, 食物까지 수록

類經證治本草(1827) ○
상위분류: 十二經脈, 臟腑 귀경별 분류

하위분류: 補‧瀉‧溫‧凉(平‧散‧鎭‧蟲‧澁)

本草正義[淸](1828) ○ ○
기미(甘溫類/甘凉類/苦凉類/苦溫類/苦寒類/辛熱

類) + 작용(發散類/氣品類/血品類/毒攻類/固澁類)

本草分經(1840) ○ ◎
상위분류: 十二經脈, 命門, 寄經

하위분류: 補‧和‧攻‧散‧寒‧熱
十劑表(1840) ○ ◎ 상위분류는 십이경맥, 하위분류는 십제

藥性分類主治(1851-1863)
○ ｢약성주치｣: 병증별 분류

○ ｢분류주치｣: 본초구진 분류체계 수용

本草害利(1862) ○ ◎ 군대에 비유하여 귀경별 분류

本草彙纂(1863) ○ 본초구진 분류체계 수용

本草二十四品(1866) ○ 작용과 병증이 결합된 복합적 분류

醫鑑重磨(藥性歌)(1908) ○ 補‧和‧熱‧寒‧散‧收‧通‧瀉‧食補

東武遺稿(1882-1900)
○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 귀경별 분류

○ ｢四象人藥材類｣: 병증별 분류

표 3 주분류체계로 의학적 분류체계를 채택한 경우(◎: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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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원(1186)은 작용별 분류체계를 전면적으

로 적용한 가장 이른 시기의 저작으로 보인다. ｢약
류법상｣에서는 약 105종의 소수의 본초에 대해 張

元素가 창안한 升降浮沈補瀉法의 이론에 따라62) 風

熱濕燥寒, 升降(成)浮沈, 生長化收藏의 五行 속성을 

결합한 ‘風升生’, ‘熱浮長’, ‘濕化成中央’, ‘燥降收’, 

‘寒沈藏’의 5개 기준으로 약물을 분류하였다. 이때 

風熱濕燥寒은 邪氣를 의미하지 않으며 약물의 작용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63) 작용별 분류체계에 해

당한다. ｢약류법상｣의 升降浮沈補瀉法은 易水學派의 

약물 이론뿐만 아니라 이후의 대부분의 본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

補瀉의 약물 작용을 기준으로 적용한 경우가 있

는데, 분부본초묘용, 본초해리가 여기에 해당한

다. 분부본초묘용(1630)은 기본적으로는 五臟 위

주의 歸經 체계를 취하고 있으나, 주분류방식의 하

위에서 寒‧溫‧平의 氣味에 따른 補瀉의 작용 방향성

으로 약물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본초해리
(1862)는 스승인 吳古年의 本草分隊의 체례를 본

받아 약물의 작용[利]과 부작용[害]을 추가 기술한 

본초서64)인데, 歸經을 대분류에 두었고, 소분류에는 

補瀉, 溫涼의 작용의 기준을 두었으며 그 작용의 강

도를 다시 猛將‧次將65)으로 구분하였다. 

氣分 및 血分이라는 약물의 작용 층위를 기준으

로 적용한 경우도 있는데, 약품화의, 본초정의

[淸]가 여기에 해당한다. 약품화의(1644)는 肝‧
心‧脾‧肺‧腎 五臟에 따른 歸經, 風‧火‧濕‧燥‧寒 및 痰의 

病因, 그리고 氣‧血에 따른 작용 층위라는 3가지의 

서로 다른 기준이 병렬적으로 분류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 ‘氣藥’에는 理氣藥 종류에, ‘血藥’에는 活

血祛瘀藥 종류가 주를 이룬다. 본초정의[淸]
(1828)는 ‘發散類‧氣品類‧血品類‧毒攻類‧固澁類’와 같

은 補‧瀉 및 氣‧血의 방향성에 따른 약물 작용 방식

62) 張元素.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51. “藥有氣味厚薄, 升降浮沈補瀉主治之法, 各各不同.”

63) 신상원. 李東垣의 風藥 活用法에 대한 고찰.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2018. 31(4).

64) 尙志鈞. 中國本草要籍考. 合肥. 安徽科學技術出版社. 

2009. p.382.

65) ‘分隊’라는 제목에서 보듯 歸經에 따른 약물의 분류를 군

대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을 기준으로 먼저 해당하는 약물을 분류하고, 나머

지 약물은 氣味를 기준으로 나누어 두 체계를 병렬

적으로 제시하였다.

十劑說은 그 기원에 대해서는 陶隱居설, 徐之才

설, 陳藏器설 등 논란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약물의 

작용을 宣‧通‧補‧泄‧輕‧重‧澁‧滑‧燥‧濕의 10가지로 분류

하는 이론66)으로, 처음에는 개별 약물의 분류기준으

로 사용되었다가, 宋代 이후 처방의 작용을 이해하

는 방식으로 연역되었다.67) 실제로 十劑說을 하나의 

주분류방식으로 적용한 본초서에는 요약분제, 십
제표가 있다. 요약분제(1737)는 十劑를 대분류에 

두고 그 하위에 기원별 분류체계를 두는 방식을 적

용하였다. 십제표(1840)는 표제에 표방하였듯 문

헌 전체가 표(table)의 체례를 취하고 있는데, 十二

經脈에 대한 歸經을 대분류에 두고 그 하위에 十劑 

분류를 두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이외에도 약물이 수행하는 작용을 기준으로 분류

한 경우가 존재한다. 본초분경(1840)은 표제에서 

표방한 바와 같이 歸經에 따른 분류를 대분류에 두

었으며, 각 歸經마다 補‧和‧攻‧散‧寒‧熱의 작용에 따라 

약물을 세부 분류하였다.68) 한국 의서인 의감중마
(1908)는 수재한 藥性歌를 補‧和‧熱‧寒‧散‧收‧通‧瀉‧食補

의 작용에 따라 분류하였다.

(2) 기미별 분류체계

‘기미별 분류’는 실제로는 ‘작용별 분류’의 세부적

인 유형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데, 이를 주분류방식

으로 적용한 본초서에는 진주낭보유약성부, 분부

본초묘용, 藥鏡, 본초정의[淸]가 있다.(표1. 참

조)

진주낭보유약성부(1501)는 사실 ｢藥性賦｣, ｢韻

66) 唐愼微. 證類本草.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 

p.22. “陶隱居云, 藥有宣通補泄輕重澁滑燥濕. 此十種今詳

之, 惟寒熱二種何獨見遺. 如寒可去熱, 大黃朴硝之屬是也, 

如熱可去寒, 附子桂之屬是也. 今特補此二種, 以盡厥旨.”

67) 조학준. ‘十劑’說의 변화·발전 과정. 대한한의학원전학회

지. 2013. 26(4). p.234.

68) 姚瀾. 本草分經.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p.2. 

“凡一經彙一經之藥, 從其同也, 而其功用則各不同, 故又分列

補和攻散寒熱六者, 使之亦從其同, 庶令閱者, 依類取用, 較

爲便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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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珍珠囊｣, 그리고 각각의 ‘補遺’ 부분의 3개 부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저작69)으로 권1에 해당하는 ｢藥
性賦｣에는 寒性‧熱性‧溫性‧平性의 기미별 분류체계가 

적용되어 있다.70)

분부본초묘용(1630)은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歸經 체계의 하위에 寒‧溫‧平의 氣味에 따라 補瀉의 

작용을 제시하였다.

약경(1648)은 진주낭보유약성부와 같이 溫‧
熱‧平‧寒의 四氣를 단일한 분류체계로 삼아 약물을 

배열한 것이 특징이다.71)

본초정의[淸](1828)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용별 분류체계와 함께 기미별 분류체계를 나란히 

운용하고 있는데, 氣味를 결합시켜 甘溫類‧甘凉類‧苦
凉類‧苦溫類‧苦寒類‧辛熱類의 6개 類로 나눈 것이 특

징이다. 

(3) 병증별 분류체계

‘병증별 분류’는 병증별로 주로 활용되는 약물을 

구분한 것이기에 이 분류는 임상적 경험 축적을 바

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사한 문

헌 중 병증별 분류를 주분류방식으로 활용한 예로는 

본초집요(下部), 丹溪心法附餘‧古庵藥鑒, 의학입

문‧본초분류, 약품화의, 藥性分類主治, 東武遺

稿가 해당한다.(표1. 참조)

본초집요(1496), 단계심법부여‧고암약감(1536), 

의학입문‧본초분류(1575) 3개 문헌은 하나의 계열

로 볼 수 있다. 본초집요는 下部의 ｢藥性分類｣에
서 병증별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는데, 治氣門‧治寒門‧
治血門‧治熱門‧治痰門‧治濕門‧治風門‧治燥門‧治瘡門‧治
毒門‧婦人門‧小兒門의 병증별로 12개 門으로 약물을 

분류하였다. 方廣의 단계심법부여에 실려있는 ｢고
암약감｣은 張元素의 升降浮沈補瀉法을 참조하여72) 

69) 王今覺. 《珍珠囊補遺藥性賦》書名研析. 中國中藥雜志. 

2000. 25(11). 

70) 권3, 4는 明代 熊宗立이 붙인 補遺 부분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 부분에는 기원별 분류체계가 적용되어 있어 앞에서 

다룬 바 있다.

71) 蔣儀撰. 藥鏡.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p.1. “編分

四卷, 首溫, 次熱, 次平, 次寒, 義方四令.”

72) 실제로 治熱門에는 ‘寒沈藏’을, 治寒門에는 ‘熱浮長’을 언

급하였다.

본초집요(下部)의 분류체계를 治風門‧治熱門‧治濕

門‧治燥門‧治寒門‧治瘡門의 6개 門으로 축약하고 약

물도 재배치하였다. 의학입문‧본초분류에서는 ｢고
암약감｣의 분류체계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되 통용

약물을 증보하였고73) 각 약물에 대한 藥性歌와 小

註를 붙였다.

약품화의(1644)는 앞서 살펴본 작용별 분류 항

목과 함께 風‧火‧濕‧燥‧寒 및 痰의 병인에 따른 병증 

분류를 통해 약물을 분류하였다.

약성분류주치(1851-1863)는 ｢藥性主治｣와 ｢分
類主治｣의 두 부분으로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 문헌

인데, ｢藥性主治｣에서는 111가지 병증에 대한 주치 

약물을 분류하여 이를 병증별 분류체계로 볼 수 있

다. 초기 본초서에서부터 나타나는 ‘諸病通用藥’의 

체례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의서인 동무유고(1882-1900)는 東武 李

濟馬의 저작으로 사상의학에서 활용하는 약물에 대

한 藥性歌括을 싣고 있는데, ｢四象人藥材類｣는 少陰

人, 少陽人, 太陰人 병증에 활용할 수 있는 약물의 

목록과 정보를 담고 있다.

(4) 귀경별 분류체계

귀경은 傷寒論의 六經에 따른 用藥에서 비롯되어 

천금요방 및 小兒藥證直訣에서 臟腑를 중심으로 

한 用藥法이 나옴에 따라 분명해졌으며, 金元 시기 

張元素에 의하여 완성되었다고 보고 있다.74)(표1. 

참조)

‘귀경별 분류’는 실제로는 ‘병증별 분류’의 세부적

인 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본초집요(下部), 
단계심법부여‧고암약감, 의학입문‧본초분류, 분부

본초묘용, 약품화의, 유경증치본초, 본초분경

, 십제표, 본초해리, 동무유고가 여기에 해당

73) 李梴. 醫學入門. 서울. 高麗醫學. 2006. p.153. “依古菴而

增以通用.”

74) 宋詠梅. 古代本草文獻藥物分類法管窺. 四川中醫. 2009. 

27(5). p.60. “<傷寒雜病論>六經分經用藥，較爲系統地闡述

了髒腑經絡與藥物的關系;<千金要方>、<小兒藥證直訣>倡導

的"髒腑定位"的用藥方法，使藥物與髒腑經絡的關系更爲明

晰。……至金元，張元素在深入研究前人理論的基礎上，結合

自己的經驗，明確提出了制方用藥必須引經報使，從而創立了

藥物歸經理論體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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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본초집요(下部), 단계심법부여‧고암약감, 의
학입문‧본초분류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의 

계열로 볼 수 있는데 본초집요(下部)에서 대분류

인 風‧火‧濕‧燥‧寒 5개 門의 하위 소분류에 ‘各經主治

藥’을 배치하여 引經의 개념을 폭넓게 확대하였다. ｢
고암약감｣, 의학입문‧본초분류에서도 이 부분을 그

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十二經脈을 중심으로 귀경별 분류를 제시

한 경우와 五臟 중심으로 귀경별 분류를 제시한 경

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十二經脈을 중심으로 한 경우에는 유경증치본초

, 본초분경, 십제표가 해당한다. 유경증치본초

에서는 十二經脈으로 분류한 뒤 여기에 소속되기 

어려운 약물들을 다시 經外藥類 항목에 소속시켰다. 

본초분경은 十二經脈에 命門, 寄經을 추가하여 분

류 항목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五臟을 중심으로 한 경우에는 분부본초묘용, 
약품화의, 본초해리, 동무유고가 해당한다. 분
부본초묘용은 주분류방식의 대분류에서 肝‧心‧脾‧肺‧
腎 五臟으로의 歸經을 중심으로 분류하였고, 兼經部 

항목을 추가하여 어느 하나의 臟에만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경우도 포괄하였다. 본초해리는 五臟과 함

께 六腑를 더하여 분류 항목을 구성하였다. 이제마

의 동무유고 중 본초에 관련된 주요 내용에 해당

하는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사상의학에서 

제시한 脾藥‧肺藥‧腎藥‧肝藥의 四臟으로 약물의 주치 

경향성을 분류하였다.

(5) 복합적 분류체계

앞의 작용‧기미‧병증‧귀경 분류 중 두 가지 이상의 

의학적 기준이 불규칙하게 결합하여 특수한 작용 경

향을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데에 쓰인 경우를 ‘복합

적 분류’로 설정하였는데, 본초집요(下部), 단계

심법부여‧고암약감, 의학입문‧본초분류, 본초구진

, 약성분류주치, 본초휘찬, 本草二十四品 등

이 해당한다.(표1. 참조)

복합적 분류체계의 항목들은 매우 구체적인 병증 

또는 증후에 대한 치료 작용을 지시하는 임상적 표

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75) 또한 대분류

와 소분류의 구조를 설정한 경우, 대분류 항목과 소

분류 항목 사이의 관계 역시 이론적 맥락에서 관련

성 높은 유기적인 구성을 보여준다.76) 따라서 복합

적 분류체계는 이미 임상에서 축적된 많은 경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체계화된 변증론치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초분류체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실상 

수준 높은 임상 用藥 매뉴얼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

다고도 볼 수 있다.

예컨대 본초집요(下部)의 첫 번째 대분류인 治

氣門의 소분류를 보면 補氣淸氣溫涼藥‧溫氣快氣辛熱

藥‧行氣散氣降氣藥‧破氣消積氣藥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氣病의 범주에서 요구될 가능성이 있는 약물의 

치료적 특성을 기미, 작용의 개념을 결합하고 복합

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본초구진(1769)의 사례를 보면 우선 補劑‧收澁‧
散劑‧瀉劑‧血劑‧雜劑‧食物과 같이 작용을 중심으로 대

분류를 제시하였으며, 그 하위에는 기미, 작용, 병증

의 개념을 불특정하게 결합하여 복합적 구성 항목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대분류 散劑 항목 하에는 散

寒‧驅風‧散濕‧散熱‧吐散‧溫散‧平散을 제시하여 병인, 기

미, 작용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으며, 

대분류 항목과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보여준다. 

본초이십사품(1866)은 대소분류의 층위구분 없

이 총 24개의 복합적 분류 항목을 나열하였다. 각 

항목들은 앞선 복합적 분류체계의 사례들에 비해 다

양한 의학적 개념을 더욱 복합적으로 결합시키는 양

상을 보여주는데, 陰陽‧精神氣血‧汗‧耳目‧筋骨 등 생리

적 개념, 風‧寒‧暑‧濕‧燥의 六淫 및 痰‧瘀血 등 병리적 

인자, 滯‧蟲‧閉‧淋‧瘧‧痢‧痞‧蒸‧斑‧痛‧癰‧痔 등 임상 증후 

표현이 消‧散‧理‧開‧導‧泄‧滌‧除‧淸‧補‧調‧和‧存‧潤‧斂‧澁‧軟
堅‧透‧安‧定 등의 작용 표현과 함께 경우에 따라 불특

75) 예컨대 본초집요의 ‘骨肉分勞瘵發熱主治藥’, 본초이십

사품의 ‘除濕通淋’, ‘透疹化斑’과 같은 것들이다.

76) 예컨대 본초집요에서 대분류 ‘治氣門’ 하위에 ‘補氣淸氣

溫涼藥‧溫氣快氣辛熱藥‧行氣散氣降氣藥‧破氣消積氣藥’을 두

거나, 본초구진에서 대분류인 ‘補劑’ 하위에 ‘溫中‧平補‧補
火‧滋水‧溫腎’의 소분류를 두어 상하위 간 이론적으로 유기

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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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결합하였다. 예컨대 消散風寒, 活血消瘀과 

같이 일반적인 병인에 대한 치료 작용뿐만 아니라 

分經解表와 같이 심도있는 病機 인식을 토대로 제기

되는 치법 개념도 있으며, 理氣導滯, 化食殺蟲, 除濕

通淋, 熄風蠲痛과 같이 병인과 증후 표현의 인과관

계를 표현한 경우, 透疹化斑, 消癰斂痔과 같은 병증

에 대한 치료 작용만을 표현한 경우, 安神定志, 健

骨强筋, 聰耳明目과 같이 병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효능을 표현한 경우가 불규칙하게 나열되어 있

다.

이들과 같은 복합적 분류체계는 본초학 역사의 

후기, 근대에 가까운 시기에 주로 나타나고 있어 후

대로 갈수록 본초분류체계에 임상적 활용을 위한 목

적이 개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며, 현대 본초학 

교재에 적용되는 표준적인 본초분류체계의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77)

2) 보완분류방식으로 의학적 분류체계를 채택한 

경우

각 본초서에는 주분류방식으로 채택한 분류체계 

이외에도 보완분류방식을 겸하여 도입한 경우가 매

우 많으며, 특히 보완분류방식으로 채택된 분류체계

는 대부분 의학적 분류체계에 해당한다. 이는 아마

도 본초학 지식을 임상 현장에 연계하여 활용하는 

데에 있어 ‘과연 기원별 분류체계만을 통해서, 또는 

한 유형의 의학적 분류체계만을 통해서 충분한 실용

성을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醫家 혹은 本草家들의 

고민에서 기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러 

본초서에서 보완분류방식으로 취한 의학적 분류체계

에는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의식이 자리잡고 있었을 

77) Jang(2008) 등은 본초구진과 현대 본초학 교재의 분류

체계 및 소속 약물을 비교 분석하여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

였다.(Woo-Chang Jang 외 5인.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erbology.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2008. 7(5). p.454.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Bonchogujin, …… provided 

momentum for the shift to categorization by efficacy 

as now seen in the first and in current editions of 

herbology textbooks. The general classification of 
Bonchogujin is such that it can cover the 

subcategories of the first and current editions of 

herbology textbooks.”)

것으로 생각된다.

(1) 보완적인 병증별 분류체계의 사례

보완분류방식으로 채택된 의학적 분류체계 중 현

실과의 접점에 가장 가까운 성격을 가진 것은 병증

별 분류체계이며, 특히 병인 수준이 아닌 개별 증후 

수준에서 본초를 분류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본초경집주를 시작으로 초기 

본초서들에서 나타나는 ‘諸病通用藥’류 분류체계이

다.78) 이 분류체계는 수십가지 병증의 유형을 나열

하면서 해당 병증에 활용할 수 있는 본초들을 소속

시키는 방식인데, 80여종의 병증이 기재된 본초경

집주79)로부터 신수본초, 가우본초, 증류본초 
등 ‘本草’의 전통을 계승한 정통본초서들의 앞부분

인 ｢序例｣ 부분에 자리잡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병증 항목 및 약물의 증보가 이루어졌

다.80)81)

孫思邈 천금익방의 ｢用藥處方｣ 門에도 이와 같

은 체례로 ‘治風’으로부터 모두 65종의 병증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약물을 분류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諸病通用藥’류 분류체계가 가장 크게 집대성된 

것은 역시 강목의 ｢百病主治藥｣에서인데 李時珍은 

기존 ‘諸病通用藥’ 체계가 소략한 점을 비판하며82) 

총 113종의 병증을 대분류로 삼고 그 하위에는 병

인병기, 약물이 수행하는 治法 등으로 세분화하였

다.83) 예컨대 ‘火熱’의 하위 항목에는 升散, 瀉火, 

78) 季文達. “諸病通用藥”淵源問題考究. 中華中醫藥雜志. 

2021. 36(10). 

79) 연구에 따라 83종, 81종 등 집계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 

본 연구에서는 80종으로 집계되었다.

80) 高新顏, 張冰, 吳嘉瑞. 《證類本草》“諸病通用藥”來源及藥

性特征. 中醫研究. 2008. 21(5).

81) 趙建一. 論傳統本草學對中藥功能的分類. 中醫研究. 2007. 

20(6). p.31. “《本草經集注》列風眩、傷寒、消渴、嘔吐等

83種。《新修本草》治陶弘景之分類列而增補藥物。宋代

《嘉右本草》將病症增至92項，其中出汗、止汗、下氣已與

主治不同。《本草綱目》百病主治藥，共分出113大類，其下

再二級分項。”

82)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34. 

“古本百病主治藥, 略而不切, 王氏集要, 祝氏證治, 亦約而不

純. 今分病原列之, 以便施用, 雖繁不紊也.”

83) 謝海洲, 馮興華. 試論《本草綱目》中“ 百病主治藥”. 中醫

藥研究雜志. 1986. 1. pp.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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緩火, 滋陰 등 治法으로 구별하였고, ‘霍亂’의 하위 

항목에는 濕熱, 寒濕, 積滯 등 병인으로 구별하였다. 

王綸의 본초집요 체례를 따라 六淫 하위에는 ‘各

經火藥’ 등 引經의 개념도 도입하였으며, 소속된 각 

약물에는 기원별 분류체계를 명시하여 찾아볼 수 있

도록 하였고 간단한 복용법도 附記하였다. 사실상 
강목이라는 문헌의 활용 매뉴얼이자 임상 用藥 매

뉴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본초휘에서도 강목 ｢百病主治藥｣을 일부 수정하

여 실었다.

신농본초경소의 ｢序例｣의 <諸病應忌藥總例>에

서도 陰陽表裡虛實門, 五臟六腑虛實門, 六淫門, 雜證

門, 小兒門 등으로 세분화하여 치료를 위해 활용할 

약물과 금기해야 할 약물을 대대적으로 분류하였다.

많은 본초서에서 보완분류방식으로 준용한 병증

별 분류의 또다른 연원으로는 張元素의 작업을 들 

수 있는데, 의학계원 ｢主治心法｣ 아래에 <隨證治

病用藥>, <用藥凡例>, <解利外感> 등을 실어 병증

별 用藥을 위주로 본초를 분류하였다. 이후 이 작업

은 李杲, 王好古 등 易水學派에 의해 승계되어 탕
액본초에 정리된다.

단, 張元素의 작업의 경우 본초 목록 전체에 대

한 분류가 아니라 이미 특정한 의학적 관점 하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장 알맞게 수행할 수 있는 약물들

을 취사선택하여 배치한 것으로, 張元素 및 그로부

터 기인한 易水學派의 의학적 사상이 분류된 약물들

과 긴밀하게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

당히 좁아보이는 취사선택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작업의 결과는 후대의 대부분의 본초서84)의 

序例 부분에 보완분류방식으로, 또는 일종의 본초 

총론의 개념으로 실리게 된다.

이후 나타나는 만병회춘의 ｢諸病主藥｣이나 약
성분류주치의 ｢藥性主治｣, 본초구진의 ｢六淫病症

主藥｣과 같이 병증별 분류가 보완적으로 활용된 경

우는 위의 두 가지 연원으로부터 변화를 상황에 맞

게 수용한 결과로 보이며, 해당 본초서를 긴밀하게 

요약해주는 역할과 동시에 用藥 매뉴얼의 성격을 갖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4) 본론에서 일일히 열거하지 않는다.

(2) 보완적인 장부별 용약 분류체계의 사례

臟腑에 따른 用藥을 기준으로 한 분류체계는 한

편으로는 병증별 분류와 유사하며 귀경별 분류와도 

유사하나, 臟腑 개념을 중심으로 분류체계가 제기되

는 특징적인 흐름이 나타나므로 이를 따로 분류하였

다.

장부별 용약 분류체계의 연원도 역시 張元素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가 황제내경소문의 ｢藏氣法時

論｣ 및 運氣篇을 중심으로 臟腑에 따른 用藥法을 제

시한 것에서 기인한다. 의학계원 ｢主治心法｣의 

<五臟補瀉法>, 그리고 ｢用藥備旨｣의 <臟氣法時補瀉

法>85)은 모두 소문‧장기법시론의 五臟苦欲補瀉 이

론을 따라 실제 약물을 분류한 사례이다. 

이와 함께 수록된 <去臟腑之火>86)는 장부별로 

나타나는 火邪를 제거하는 약물을 분류한 것이며, 

<各經引用>87)은 장부별 引經藥에 대한 논의를 촉발

시킨 부분으로 李杲를 통해 ‘引經報使’로 계승되며 

약물이 추가된다.

이러한 장부별 용약 분류체계 역시 이후의 수많

은 본초서에서 <序例> 및 총론 부분에 전재하거나 

일부 보완하여 수록하였다.

張元素의 臟腑標本寒熱虛實用藥式(이하 用藥式

)88)는 완성도 높은 辨證論治 체계로도 볼 수 있

으나, 하나의 본초분류체계의 관점에서 다룰 수도 

있다.89) 현재 이 책은 초기 판본은 전하지 않으며 
강목에 수록된 것이 주요 판본 중 하나인데, 본초

서에 실려 전한다는 사실 자체도 역시 用藥式의 

성과가 하나의 본초분류체계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用藥式도 역시 여러 본초서에 실려 전하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로 강목을 계승한 본초

85) 張元素.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86) 張元素.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87) 張元素.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88) 張元素. 張元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89) 이상협. 臟腑虛實標本用藥式에 나타난 藥物 運用에 관

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23. 36(1). p.46. “그가 

저술한 臟腑虛實標本用藥式은 주로 靈樞‧經脈편에 나

오는 是動‧所生病의 내용과 素問‧至眞要大論』편에 나오는 

十九病機를 중심으로 하여 병증을 정리하였는데, 五臟六腑

를 綱領으로 해서 그 本病‧標病을 서술하고, 虛實‧寒熱‧標本

을 중심으로 분류한 다음에 瀉法‧補法‧淸法‧溫法‧散法 등의 

治法을 세부 목록으로 해서 관련 藥物을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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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언, 본초휘, 본초휘전 등에서 볼 수 있다.

 이외에 본초구진 ｢臟腑病證主藥｣에서도 장부

별 용약을 기준으로 한 보완적 분류체계를 제시했으

며 본초휘찬에서 이를 다시 수록하였다.

(3) 보완적인 작용별 분류체계의 사례

작용별 분류체계 중 본초학술사 상 가장 연원이 

깊은 것은 十劑說이라고 할 수 있다. 十劑說은 대부

분의 정통본초서의 <序例>에 수록되어 있으며 후대 

본초서에서도 十劑說을 수록할뿐만 아니라 十劑의 

보충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중요도에 비해 의외로 실제로 十劑를 주분류방식으

로 채택하여 본초를 전면적으로 분류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으며, 강목이나 신농본초경소에서 논의

를 확장하면서 十劑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예시 약

물을 분류하였을 뿐이다.90)

十劑 분류체계를 보완분류방식으로 활용한 대표

적인 경우는 본초비요, 본초종신이다. 본초비

요(1683)는 汪昻의 저작인데, 汪昻은 약물의 설명

에 있어 병증과의 관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약

리를 쉽게 설명하여 실용성을 추구하는 임상가의 독

자들의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보았던 의가이다. 

이러한 汪昻의 기조에 따라 본초비요에서는 十劑

에 따른 분류가 담긴 篇章을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

지만 모든 약물의 조문 앞에 眉批(細註)를 두어 十

劑에 따라 해당 약물을 분류하고 함께 약물의 핵심

을 요약하여 제시했다.91) 汪昻에게 있어 十劑說은 

약물의 임상적 활용 방식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간결하게 분류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十劑에 의한 약물 분류 연

90) Jang 등은 十劑說에 따른 분류체계가 실제로는 많이 사

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十劑說을 주분류체계로 

택한 요약분제는 상당히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았다.(Woo-Chang Jang 외 5인.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erbology.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2008. 7(5). p.452.) 그러나 

요약분제 이외에도 십제표와 같은 본초서도 있고 보완

분류방식으로 시야를 넓히면 조금 더 많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91) 汪昻. 本草備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3. “[校

注說明] 首先, 該書眉批欄用寥寥幾個字, 突出最主要功效。”

구 결과를 처방에 대한 분류로 확장하여 의방집해
의 처방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92) 吳

儀洛의 본초종신은 이와 같은 본초비요의 체례

를 그대로 수용하였고 약물의 수를 증보한 책으로 

역시 각 본초 조문 상단의 眉批 부분에 十劑 분류를 

기재하였다.

앞서 살펴본 본초분경 소분류에서의 補‧和‧攻‧散‧
寒‧熱, 본초구진에서의 補‧收‧散‧瀉‧血‧雜, 의감중마

에서의 補‧和‧熱‧寒‧散‧收‧通‧瀉 등의 분류체계는 모두 

약물의 작용 유형을 구분한 것으로서 十劑說의 관점

을 변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Ⅲ. 考察

1. 본초학과 본초분류체계의 변천

1) 기원별 분류체계의 지배

기원별 분류체계는 초기 본초서에서부터 출현하

여 근대에 출간된 본초서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본초서에서 주분류방식으로 

채택되어 왔다. 이 분류체계가 본초학의 초기부터 

대두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이 시기에 나타난 본초학

의 특징과 기원별 분류체계의 특성을 관련지어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

본초학의 초기 시기는 이른바 ‘採藥’의 전통과 불

가분의 관계에 있다. 神農이 스스로 백 가지 독초의 

맛을 보았다는 설화가 상징하는 바도 이와 맥락이 

통하며, 야마다 케이지는 채약자들이 본초학을 일으

켰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93) 채약자들의 활

동은 약물을 감별하고 채취하는 생산 단계에 해당하

92) 汪昻은 자신의 저서인 본초비요와 의방집해가 상보적

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임을 스스로 밝혔다.(汪

昻. 本草備要.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p.2. “是以特

著此篇, 兼輯醫方集解一書, 相輔而行, 篇章雖約, 詞旨詳明, 

攜帶不難, 簡閱甚便, 倘能人置一本, 附之篋笥, 以備緩急, 亦

衛生之一助”)

93) 야마다 케이지 저, 윤석희‧박상영 역. 중국의학의 기원. 

광주. 수퍼노바. 2016. p.212. “약물 채취자들은 …… 방

사의 사상적 영향 하에 그 지식을 정리‧분류하고 체계화하

여 약물 지식과 기술을 내걸고 방술사의 세계에 한 무리로 

편입하였다. 채약자에서 본초가가 된 것이다. 그들이 획득

한 本草待詔라는 신분이 그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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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점차 약물의 범주를 넓혀가

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는 본초학 초기의 주요 학술적 과업이

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기원별 분류체계가 

이러한 시기 바로 뒤에 나타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94)

따라서 기원별 분류체계는 본초학의 발달 과정에

서 일어난 본초의 대대적인 증보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료

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본초경
로부터 증류본초에 이르기까지 정통본초서에서 수

록한 본초의 수는 본초경 365종, 본초경집주 
730종, 신수본초 844종, 본초습유 977종, 가
우본초 1082종 증류본초 1746종이며, 이후 明代

의 본초품휘정요에 1821종, 본초강목에 1892종

이 수록되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분류 항목의 변화를 살펴보

면, 본초경집주에서 玉石‧草木‧禽獸‧果菜米穀으로 

나뉘었던 것이 신수본초에서는 蟲魚部와 有名無用

이 추가되고 기존 草木과 果菜米穀이 草‧木 및 果‧菜‧
米穀 각각으로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가우본

초에서는 草部의 하위에 上‧下의 세부 구분이 생겼

고, 증류본초에서는 人部가 새로 생기고 禽獸部가 

분할되었으며 본초도경에서 새로 추가된 범주를 

수록한 2개의 部가 추가된다.

본초품휘정요에서는 항목의 틀에는 변화가 없

으나 草部를 上‧中‧下의 3부로, 木部는 上‧下의 2부로 

다시 분할하였다. 본초강목에 이르러서는 水部‧火
部‧土部, 服器部를 새로 도입하고 魚部가 없애는 대

신 鱗部‧介部의 2개 部를 두었으며, 각 대분류[部]의 

하위에 소분류[類]를 두었다. 

이후로는 더 이상의 새로운 분류 항목의 도입이

나 세분화가 나타나지 않고, 본초서에 수록된 본초

의 수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94) 과거의 의사들은 약물의 채취와 가공의 직역을 함께 수행

하였으므로 기원별 분류의 중요성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하

는 견해도 있다.(朱姝, 王玉芳. 論曆代本草著作之中藥分類

方法. 遼寧中醫藥大學學報. 2012. 14(10). p.158. “推測古

代醫家常兼采藥、制藥、用藥，故比較重視藥物的自然屬性，

因此這種分類方法持續了較長的時間。”)

이러한 과정을 보면 기원별 분류체계의 가장 중

요한 역할은 본초의 증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

은 수량의 본초를 상당한 체계성을 갖추고 세분화하

여 분류해내는 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의학적 분류체계의 대두

의학적 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기원별 분류체계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

점이다. 그러나 보완분류방식까지 시야를 넓혀보면 

이미 본초경집주에서부터 ‘諸病通用藥’의 방식이 

나타나 임상 用藥에 관련된 분류체계를 모색하고 있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諸病通用藥’의 방식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보

되며 특히 본초강목에서 ‘百病主治藥’이라는 이름

으로 대대적으로 증보되었다. 이후에도 만병회춘, 
약성분류주치, 본초구진 등에서도 같은 방식의 

분류를 제시하였다. 이들은 기원별 분류체계가 주분

류체계로 채택된 본초서에서 보완분류방식으로 채택

되어 부족한 임상적 실용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

행하였다.

이로 볼 때, 본초학 초기의 본초서에서부터 의학

적 분류체계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

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의학적 분류체계의 역사에 있어 가장 의미

있는 변곡점은 張元素가 의학계원에서 약물 운용

을 위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초학의 역사에서 張元素가 갖는 선구자적인 

위상은 그에 대해 “의학의 원리를 크게 발양시킨 사

람은 靈樞‧素問 이래로 한 사람(張元素)일 뿐이

다.(大揚醫理, 靈素之下, 一人而已.)”라고 말한 李時

珍의 평가를 통해 대변된다.95) 그의 저작인 의학계

원에는 약물을 升降浮沈補瀉法을 기준으로 나눈 ｢
약류법상｣뿐만 아니라 ｢主治心法｣ <隨證治病用藥>, 

<用藥凡例>, <解利外感>, <五臟補瀉法>, ｢用藥備旨

｣ <臟氣法時補瀉法>, <去臟腑之火>, <各經引用> 등

의 다양한 목적의 본초분류방식을 담고 있으며, 의
학계원 밖에도 완성도 높은 변증론치 체계를 담고 

있는 臟腑標本寒熱虛實用藥式도 있다.

95)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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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의 수많은 본초서의 총론 부분에서는 여기서 

제시된 張元素의 다양한 본초분류방식을 전재하거나 

일부를 증보하여 보완적인 본초분류체계로 활용하거

나 약성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활용하였

다.

張元素를 지나 明‧淸代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이 분류체계를 적용한 다양한 본초서들이 출현하게 

된다.96)97) 이 시기에 의학적 분류체계를 주분류방

식으로 채택한 본초서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張元素를 비롯하여 金‧元代의 名醫들에 의

해 병증과 약성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이루어지

면서 본초를 논할 때 반드시 病證에 대한 탐구가 필

요하다는 인식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각 

약물에 대해 十劑 분류를 적용한 본초비요에서는 

“본초경에 주석하는 사람은 당연히 먼저 병증에 

대해 주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병증에 대해 분

명히 알지 못하는데 약성을 어디에 두겠는가?”98)라

고 하였다. 또 本草彙에서도 病機를 변별하지 못

하면 藥性을 활용할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

하였다.99)

또 하나의 원인은 기존 본초서들에서 본초의 대

대적인 증보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기원별 분류체계

가 가장 지배적인 본초분류가 되면서 임상적 실용성

에 대한 아쉬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방대해진 본초 

목록은 그 자체로 상황에 맞는 용약의 선택에 어려

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이

96) 李保傑, 柴清軍. 中藥的分類探討. 中國中醫藥現代遠程敎

育. 2009. 7(4). p.10. “尤其是明、清以來，醫藥學家們相繼

總結了不少臨床實用的功效分類方法。”

97) 의학적 분류체계가 대두된 까닭으로 사회적 의료체계의 

완비에 따라 약물의 채취 및 가공에 관련된 역할은 분업화

되면서 약물의 기원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이 줄어들게 된 

것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朱姝, 王玉芳. 論曆代本草著作

之中藥分類方法. 遼寧中醫藥大學學報. 2012. 14(10). 

p.158. “功效分類法之所以替代了自然屬性分類法成爲主要方

法，應爲後世醫療體系的完善，醫家采藥、制藥、用藥已經完

全分開，因此藥物的自然屬性已經不作爲需要掌握的重點內

容”)

98) 汪昻. 本草備要. 北京.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5. “注

本草者, 當先注病證. 不然, 病之未明, 藥於何有.”

99) 郭佩蘭 輯. 本草彙.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p.1. 

“蓋病機不辨, 將藥性安施”

나 의학적 관점의 변화로 인하여 생산 및 유통망을 

통해 공급되지 못하여 통용되지 않는 약물들이 점차 

늘어나 목록에 빈틈이 생기는 문제도 있었다. 주지

하듯, 許浚이 동의보감 ｢집례｣를 통해 ‘本草’의 문

제를 지적한 내용100)이 정확히 여기에 부합한

다.101)102) 뿐만 아니라 병증 및 약성에 대해 별다

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기원별 분류체계 자체의 한

계를 인식하게 된다.103)104)

明‧淸代에 출현한 의학적 분류체계는 기미, 작용, 

귀경, 병증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하여 제시되었으

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층위의 개념이 결합한 복합

적 분류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복합적 분류

100) 許浚. 原本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2001. p.69. “但本

草浩繁, 諸家議論不一, 而今人不識之材居其半. 當撮取方今

行用者, 只載神農本經, 及日華子註, 東垣丹溪要語.”

101) 本草彙에서는 편리한 활용과 휴대성을 표방하였는데, 

기존 본초서에서 본초의 수가 크게 증가한 사실을 열거하

면서 본서에서는 470여종으로 그 수를 요약하였음을 강조

하였다.(郭佩蘭 輯. 本草彙.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15. 

pp.1-2. “是編用便取攜, 非資博識. 《本經》分上中下品, 計

藥三百四十七種, 代增廣至一千五百十八種, 《綱目》又增三

百七十四種. 茲擇切要緊關者, 約登四百七十有奇, 餘未遑編

入, 亦本王節齋《集要》之義, 覽者恕其固陋云.”)

102) 본초징요에서도 본초의 수가 너무 많은 반면 약성에 

대한 설명이 약소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包來發 主編. 李

中梓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4. 本
草徵要 “本草太多, 令人有望洋之苦, 藥性太少, 令人有遺珠

之憂”)

103) 예컨대 요약분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로하

였는데, 기존 기원별 분류체계로 인하여 의사들이 약성에 

대해서는 어두워졌으며 이에 制方과 用藥에 혼란이 생겼으

므로, 임상에서의 실용을 위해 약물마다의 약성과 작용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田思勝 주편. 沈金鰲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063. 요약분제 ｢自序

｣ “宜之才以十劑為藥之大體, 靡所遺失也, 自神農著本經, 歷

代藥性書, 悉以草木金石等依類相次, 讀者幾忘十字之義, 並

忘藥有此十種之性, 宜其制方用藥, 相反相戾, 錯雜以出之也. 

余輯是書援據十劑以分門類, 非敢好異, 欲閱者曉然於藥之各

有其性, 因各有其用, 庶臨症時可無背云爾.”)

104) 본초정의[淸]에서도 기존 본초서의 기원별 분류체계

가 번잡하여 너무 보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자신

의 저서에서는 기원별 분류체계를 사용하지 않고 攻補의 

작용을 중심으로 분류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張德裕 

輯. 本草正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21. p.1. “本草

爲載藥之書, 古人以草木金石禽獸蟲魚別類分門, 編述治療, 

種數頗繁, 說不臻一. 觀者往往朱紫混淆, 眉目不淸.  …… 

玆余刪其叢冗, 究其專一, 不以藥品分門, 而以攻補歸例, 比

類而陳, 易于觀曉. 其有不類者, 取寒熱性同, 亦總爲差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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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연장선에 현대의 표준적인 본초분류체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기원별 분류체계와 의학적 분류체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 양자가 지닌 문제의식이 상

호 보완하기도 하고 상충하기도 하면서 본초학의 역

사를 펼쳐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분류체계가 

추구하는 목적이나 관련된 지식들은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두 체계 사이에 우열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두 분류체계가 상호 영향을 주

고받으며 발전해온 맥락을 충실하게 살펴 각각의 고

유한 목적과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현대의 본

초분류체계가 가진 문제점 및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의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본초분류체계의 특성

1) 본초분류의 의의 및 본초분류체계의 분화

‘분류’는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공통점을 

기준으로 묶어내고 차이점을 기준으로 구별함으로써 

이름을 붙여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荀子 ｢正名｣에서는 이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사물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인 감각을 기준으로 하여 유사한 사물을 서로 비교

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통용할 수 있는 이름을 정

할 수 있다고 하였다.105) 그런데 사물에 대한 인식 

과정은 크게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지는데, 耳目口

鼻의 감각기관[五官] 층위에서 일어나는 감각의 구

별 작용[異],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心] 층위

에서 일어나는 인지의 작용[徵知]이라고 설명하였

다.106) 

이 설명에 근거해 보면, 사람이 어떤 사물을 인

105) 荀子集解. 동양고전종합DB. [cited at 1 August, 202

3]; Available from: http://db.cyberseodang.or.kr/front/a

lphaList/BookMain.do?bnCode=jti_4c0605&titleId=C467 

“凡同類同情者, 其天官之意物也同, 故比方之疑似而通, 是所

以共其約名以相期也.”

106) 荀子集解. 동양고전종합DB. [cited at 1 August, 202

3]; Available from: http://db.cyberseodang.or.kr/front/a

lphaList/BookMain.do?bnCode=jti_4c0605&titleId=C468 

“形體色理, 以目異, 聲音淸濁調竽奇聲, 以耳異, 甘苦鹹淡辛

酸奇味, 以口異, 香臭芬鬱腥臊漏庮奇臭, 以鼻異, 疾養滄熱

滑鈒輕重, 以形體異, 說故喜怒哀樂愛惡欲, 以心異. 心有徵

知, 徵知, 則緣耳而知聲可也, 緣目而知形可也.”

지하고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층위에서 

모두 적절한 작용이 일어나야 한다. 감각 차원에서

는 사물과의 접촉을 통해 감각을 느껴야 하며, 마음

에서는 그것의 특성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여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107) 이

를 통해 인간은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이 

다른 여러 사물들과 비교를 통해 드러내는 특성을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사물

에 알맞게 대응하거나,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루어보면 ‘본초분류’가 갖는 의의란, 

한의학에서 병증의 치료를 위해 활용하는 본초의 공

통점과 차이점을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나가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본초가 다

른 본초와의 관계에서 드러내는 특성을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어 일의 목적에 맞게 본초를 적

절히 다루어내는 데에 분류의 목적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본초학 교과서에서는 本草學에 대해 

“本草에 대한 基原‧採集‧炮製‧歸經‧性味‧效能‧主治‧禁忌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108)고 하였다. 이 정

의를 설명한 본초학 고유의 영역은 다시 ‘基原‧採集‧
炮製’에 이르는 영역, 그리고 ‘歸經‧性味‧效能‧主治‧禁
忌’에 이르는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초학에서 일어나는 두 가지 영역에서 

나타나는 이름들에 대한 서로 다른 분류체계가 수립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두 가지 영역이 각각 가지

고 있는 특성의 차이만큼이나 각 분류의 목적과 분

류체계의 특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2) 기원별 분류체계의 특성

기원별 분류체계는 바로 본초학 고유의 영역 중 

‘基原‧採集‧炮製’에 이르는 영역을 위한 분류체계에 

107) 荀子集解. 동양고전종합DB. [cited at 1 August, 202

3]; Available from: http://db.cyberseodang.or.kr/front/a

lphaList/BookMain.do?bnCode=jti_4c0605&titleId=C476 

“然而徵知, 必將待天官之當簿其類然後可也. 五官簿之而不

知, 心徵之而無說, 則人莫不然謂之不知, 此所緣而以同異也. 

然後隨而命之, 同則同之, 異則異之.”

108) 본초학공동교재편찬위원회. 본초학. 서울. 영림사. 2020.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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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基原‧採集‧炮製’의 영역이란 

곧 약물 同定 및 약재 생산의 과정인데, 이를 수행

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어디에서 유래하며 어떠한 

물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의미

를 갖는 특성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원별 분류체계는 약물의 채취 및 가공

과 관련된 영역의 문제의식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

는데, 초기 본초학을 일으켰던 채약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약물이 그 이름을 가진 약

물이 맞느냐’는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名實의 문

제를 중심으로 하는 박물학적인 관심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기원별 분류체계

의 원형도 박물학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논어에서 공자가 ‘詩經을 읽으면 鳥獸草木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된다’109)고 한 이래 鳥獸草木이 

자연물에 대한 기초적인 범주 개념으로 다루어졌으

며, 동아시아 박물학의 토대가 된 저작인 爾雅는 

총 19편 중 마지막 7편에서 “鳥獸草木”의 분류를 

계승하고 蟲, 魚, 畜 3류를 더하여 완성도 있는 분

류 체계를 형성하였다.110) 이후 본초학에서도 이러

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광물성 약물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고 草木을 穀‧菜‧果까지 확장시킨  
본초경집주의 기원별 분류 방식111)의 채택으로 이

어지게 되었으며, 지속적인 약물의 증보를 거쳐 李

時珍이 집대성하여 본초강목의 완성도 높은 분류 

체계를 형성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112)

본초강목의 분류체계가 완비되는 과정에서도 

109) 論語集註. 동양고전종합DB. [cited at 1 August, 202

3]; Available from: http://db.cyberseodang.or.kr/front/a

lphaList/BookMain.do?bnCode=jti_1h0301&titleId=C443 

논어 “子曰, 小子何莫學夫詩.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

110) 이충구 외 3인 옮김. 이아주소. 서울. 소명출판. 2008. 

p.9.

111) 汪何. 五行與《本草綱目》礦、植物藥分類. 中醫藥學報. 

1994. 2. p.14. “本草學從《神農本草經集注》開始就在草、

木之外加上了根據其用途而建立的穀菜果等類, 這是因爲本草

學作爲一門實用知識, 突出藥用部分是其實用的需要。”

112) 韓悅. 清代綜合本草著作的藥物分類方法及編撰體例研究. 

上海中醫藥大學碩士畢業論文. 2020. p.4. “此後，本草學中

沿用了此種思路，陶弘景在《本草經集注》中……增加了對於

礦物的認識。……至李時珍《本草綱目》達到了集大成的地

位。”

박물학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李時珍이 

밝힌 인용서 목록인 <引據古今醫家書目>을 보면 널

리 알려진 唐代의 類書인 徐堅의 初學記가 기재되

어 있다.113) 본초강목 기원별 분류체계의 핵심 특

징이 되는 항목인 器用部, 鱗介部가 初學記에는 

이미 도입되어 있어,114) 기존 본초서 전통에 없던 

항목을 박물학으로부터 도입하게 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이처럼 기원별 분류체계가 박물학과 마찬가지로 

외부 세계의 자연적 범주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

서 기인하는 가장 큰 특징은, 자연적 범주는 분명하

고 잘 변하지 않아서 객관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

서 기원별 분류체계는 약물의 분류가 쉽고 명확하여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인

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류 자체도 매우 안정성이 

높다.115)

또 이러한 단순하고 명확한 특성에 기반한 운영

상의 유연성도 이 분류체계의 특징이다. 기원별 분

류체계에서는 필요에 따라 분류 항목을 세분화하거

나 추가하여도 약간의 조정을 가하면 전체적인 정합

성을 유지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초의 대대적인 증보 과정에서도 확장된 본초 목록

을 수월하게 분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기원별 분류체계는 본초학 초기 본초의 

증보 과정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분류체계

로 기능하였으리라 생각되며, 동시에 약물의 의학적 

113) 李時珍 著. 本草綱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75. p.32.

114) 器用部(권25)‧服食部(권26)‧寶器部(附草部)(권27)‧果木部

(권28)‧獸部(권29)‧鳥部‧鱗介部‧蟲部(권30)(徐堅 等奉勅撰, 安

國 校刊. 初學記. 安氏桂坡館. 1531.(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15) 기원별 분류체계의 장점에 대해 Jang 등은 명확하고 객

관적이어서 중복 배치의 우려가 적으며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宋詠梅도 구분이 용이

하고 안정적이라고 하였다.(Woo-Chang Jang 외 5인.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herbology. 

Oriental Pharmacy and Experimental Medicine. 2008. 

7(5). p.448. “This classification has been widely used 

as it is just as readily accessible to non-specialists 

as it is to specialists owing to the fact that its 

criterion is clear and objective and that it has no 

danger of reiteration.”, 宋詠梅. 古代本草文獻藥物分類法

管窺. 四川中醫. 2009. 27(5). p.60. “由於藥物的自然屬性

穩定而易於區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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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뚜

렷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 또 특수한 

콘텐츠를 분류하는 경우에도 유연성을 발휘하여 최

소한의 체계성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분류체계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초학 초기 본초서에 

수록된 본초의 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의 추세를 보이는데 본초경에서 강목에 이

르기까지의 증보 과정의 모든 정통본초서에는 기원

별 분류체계가 주분류방식으로 활용되었으며, 분류

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분류 항목도 지속적으로 

세분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약물 목록을 증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拾遺’라는 이름이 붙은 본초서(본초습유, 
본초강목습유)에서도 기원별 분류체계를 채택하였

고,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補遺’ 부분을 둔 경우(진
주낭보유약성부, 본초휘), 특정 지역이나 해외에

서 유입된 새로운 본초를 분류하는 경우(해약본초

, 전남본초)도 기원별 분류체계를 채택하였다. 또 

신수본초를 증보하였음을 표방한 重廣英公本草
라는 본래 이름을 가진 촉본초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주분류체계만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는 모

호한 성격의 본초들을 실어야 하는 경우(분부본초

묘용, 유경증치본초), 食治門을 두었거나 食物本

草書에 해당하는 경우(천금요방‧식치, 음선정요, 
본초약언‧식물본초약언, 식품집, 의학입문‧본초

분류‧식치문, 식감본초, 본초휘찬‧일용채물) 등

은 의학적 분류체계를 주분류방식으로 채택한 경우

라도 食治本草 관련 부분에서는 기원별 분류체계를 

택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의 유연성과 범용성 때문에 기원

별 분류체계는 본초학술사의 초기부터 출현하여 근

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기본적

인 본초분류체계로서 채택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록 기원별 분류체계가 높은 객관성을 지

녔다고 하더라도, 이 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에는 일정한 수준에서 편집자의 주관적 관점이 개입

하게 된다. 분류체계 내에서는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사물 범주 사이에 유기적인 관계맺음이 

일어나는데, 각 범주의 특성에 따라 가치를 매기고 

그에 맞는 관계를 부여하여 정위시키는 과정에는 반

드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에 의하여 분류 항목의 취사선택 

및 약물의 배속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원별 분류체계에 내포된 분류자의 철학, 

세계관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초기 본초서의 분류체계

에서 玉石部가 강조된 점, 植物本草書에서 米穀部‧果
菜部가 강조된 점, 본초집요로부터 草部를 강조하

는 흐름이 나타난 점이나 다른 항목과의 관련성 속

에서 人部의 배열이 섬세하게 안배된 점은 사물의 

범주에 대한 인간의 가치관이 강하게 반영된 사례들

이다. 또한 강목이나 동의보감‧탕액편에서 水火

土石 등 무생물 항목에 대한 배열을 고려함에 있어 

우주 생성의 문제까지 소급한 것은 외부세계의 생성 

및 운영 원리를 토대로 보다 높은 수준의 정합성을 

추구하려 한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원별 분류체계도 한계점이 나타나게 되

는데, 약물이 속한 사물 범주, 기원, 물질적 속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빠르게 제공해줄 수 있는 반

면, 약물의 성미, 귀경, 작용, 병증 치료 등에 대한 

정보는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이다.116) 또한 증보된 

약물을 정합적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훌륭하게 기능

하지만, 비대해진 본초 목록 속에서 병증에 적절한 

用藥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다. 따라서 임상 활용에서의 유용성, 편의성의 측면

에서 한계를 갖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또다른 

분류체계를 필요로 한다.

3) 의학적 분류체계의 특성

의학적 분류체계는 바로 본초학 고유의 영역 중 

‘歸經‧性味‧效能‧主治‧禁忌’에 이르는 영역을 위한 분

류체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歸經‧性味‧效能‧主
治‧禁忌’의 영역이란 곧 약성 이해 및 병증에 대한 

116) 呂雲霞 등. 中藥傳統分類與命名文化的認知圖式分析. 江

蘇衛生事業管理. 2017. 28(6). pp.96-97. “自然屬性分類有

助於了解和把握中藥的自然屬性，如科屬、形狀、總類等，但

無法掌握藥物的性味和治療作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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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藥의 과정이므로,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해

당 약물이 사람의 몸을 만나 어떠한 작용을 하여 어

떠한 병증을 치료하는가’하는 의학적 질문에 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학적 분류체계는 실제로 질병의 치료를 위한 

고민으로부터 그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이는 곧 임

상의의 문제의식이다. 임상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

는 문제의식은 ‘병증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

를 위해 어떠한 약물을 활용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따라서 의학적 분류체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병

증을 이해하기 위한 생리학, 병리학적 이론 및 지식

의 심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상당한 시간 동

안 축적된 약물의 속성에 대한 지식 및 用藥 경험이 

이론체계와 긴밀하게 결합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병

증과 약성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고 양자가 긴밀하게 

결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경주되어야 

하므로, 본초학 발달 과정에서 의학적 분류체계는 

필연적으로 기원별 분류체계에 비하여 후행한다고 

볼 수 있다.117)

의학적 분류체계에서는 약물과 병증의 관계를 이

해하려는 다양한 시선에 의해 점차 ‘작용’, ‘기미’, 

‘병증’, ‘귀경’ 등의 다양한 분류 기준이 제시되어 본

초를 활용하는 다각도의 임상적 관점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여러 분류 기준이 하나의 분류체계 내에 병

렬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으며, 본초집요, 본초

구진, 본초이십사품 등의 본초서와 같이 병인‧병
기‧증후‧치료작용 등의 다양한 층위가 불규칙하게 결

합하여 분류 항목을 세분화한 ‘복합적 분류체계’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 의학적 분류체계는 임상적 실용성을 가진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본초서의 지나치게 많은 본초

의 수를 임상적 실용성을 거두기에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당대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常用 약물을 수록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의학적 분류체계의 분류 취지에 부합하여 실

117) 趙建一. 論傳統本草學對中藥功能的分類. 中醫研究. 

2007. 20(6). p.32. “之所以中藥的功能分類的發展遲於中藥

的自然屬性分類，直到清代方才基本成熟，是因爲對功能的認

識屬於對中藥內部特性的深層次認識，不像自然屬性那樣直

觀、一望而知。”

제 임상적 효용을 발휘할 수 있는 약물들을 위주로 

수록함으로써 본초의 수를 축소하려 하였다.

그 결과 실제로 본초강목 이후의 본초서 중 의

학적 분류체계를 도입한 본초서는 본초강목의 목

록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유경증치본초118)를 제

외하면 1,000종 이하의 본초를 수록하였으며, 대부

분 常用되는 500~600종 내외의 본초를 수록하고 

있다. 의학적 분류체계를 채택한 본초서들이 기원별 

분류체계를 주분류체계로 채택한 본초서들에 비해 

수록하고 있는 본초의 평균적인 숫자가 적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의학적 분류체계가 대두되는 과정에서 다

양한 의학적 기준이 난립하게 됨으로 인해, 서로 다

른 분류체계를 채택한 본초서 사이에 소통 가능성을 

떨어뜨려 표준적인 본초 지식이 정립되기 어렵게 만

들기도 하였다. 사실 醫家들마다 자신의 의학적 주

관적 경험과 관점을 중심으로 본초분류체계를 수립

하게 되므로 분류체계의 항목 간 호환되지 않고 본

초 분류 결과도 상이하여 기원별 분류체계가 보여주

는 바와 같은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의학적 분류체계는 분류체계 내의 기준의 

일관성의 문제, 그리고 분류 항목 간의 정합성 측면

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의학

적 분류체계 중 다양한 분류 기준이 병렬된 경우나 

복합적으로 결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은 병증이나 치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이해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본초서의 분류체계 전체로 

볼 때에는 개별 항목들을 묶어주는 관점이 부재하거

나 하위 항목 간 중복이나 충돌의 문제가 내재하는 

등 논리적인 일관성이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를 발

생시킨다.119) 

또한 의학적 분류체계 구성 항목을 세분화시킴으

118) 유경증치본초는 총 1877종을 수록했는데, 經外藥類를 

제외하고 귀경으로 분류가 이루어진 약물만 헤아리면 

1019종이고, 그 중 附品을 제외한 正品은 556종이어서 전

체를 수록하되 그 안에서 나름대로 본초 목록의 축소을 시

도했다고 볼 수 있다.

119) 赵建一. 论传统本草学对中药功能的分类. 中医研究. 

2007. 20(6). p.32. “但其分类所存在的多处逻辑缺陷，如划
分标准不统一、子项相容等，我们应当注意避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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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구체적인 병리적 상황에 대한 약물의 선택의 

폭이 한정된다. 이는 한편으로는 병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미진해도 상황별 用藥을 가능케하여 의

학의 문턱을 낮추고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으

나, 다른 한편으로는 약물의 활용에 관한 인식의 폭

을 제한하여 하나의 병증에 대한 약물의 선택을 고

착화시키고 나아가 약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경시

하는 학술적 경향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120) 이러한 

문제는 본초구진, 본초이십사품과 같은 복합적 

분류체계를 채택한 본초서에서 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현대 본초학 교재에서 채택하고 있

는 표준적인 본초분류체계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갖

고 있다.

사실 이러한 한계점들은 약물과 병증의 관계가 

가진 고유한 복잡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의

학에서 ‘병증’이란 본래부터 복잡다단하게 변화하는 

현상적 실체이며, 이에 대한 用藥도 각 醫家들의 서

로 다른 목적과 관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

서 醫家들마다의 상이한 用藥 경험을 종합하는 과정

에서 본초의 전통 속으로 편입된 모든 약물을 일관

된 체계로 배치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

렇다고 일관된 체계로 다룰 수 있는 用藥 경험만을 

취사하여 제한적으로 수록할 경우 또한 임상적 유효

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는다. 

요컨대 분류체계의 실용성과 유효성을 획득하려는 

과정에서, 일목요연한 체계를 수립하는 질적 과제와 

약물에 대한 用藥 경험을 최대한 폭넓게 반영하는 양

적 과제 사이에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의학적 분류체계의 한계점은 이러

한 딜레마를 두고 절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온전한 균형에는 도달하지 못한 

미완성의 시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단일한 관점에 의해 대량의 用藥 경험을 축

적하여 이를 종합할 수 있다면 실용성과 유효성이 

120) 朱姝, 王玉芳. 论历代本草著作之中药分类方法. 辽宁中医
药大学学报. 2012. 14(10). p.159. “随之，中药的功效成为
中药学习的一个便捷途径，使初学者易记易学，但却亦存在一

定的问题，往往很大程度上局限了初学者的用药思想，现代医
家在应用和研究中药过程中重视功效、轻视药性也成为一个比

较普遍的现象”

높은 분류체계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복잡다단한 사회적 환경과 격동하는 시대의 요

구 속에서 단일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따라서 향후 의학적 분류체계의 문제를 보완해나

가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완성도 높은 체계를 수

립하여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다양한 층위의 

임상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여러 분류

체계의 장단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적재적소에 알맞

은 분류체계를 다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현대의 한
의학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이론적 관점, 국제적 
학술 교류를 위한 표준화의 관점 등의 요구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121)

Ⅳ. 結論

본 연구에서는 역대 본초서의 본초분류체계에 담

겨있는 본초학의 문제의식을 이해해보고자 하였으

며, 이를 통해 현대의 표준적인 본초분류체계가 가

지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역대 본초서의 본초분류체계를 가능한 

한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본

초분류체계가 가진 의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과

정에서 각 유형의 본초분류체계를 해당 유형에 속한 

개별 본초서의 특성과 연계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본초서의 본초분류체계를 통시적인 관

점에서 비교하여 역사적인 맥락에서 각 분류체계가 

갖는 학술적 문제의식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역대 본초서의 본초분류체계를 크게 三

品 분류체계, 기원별 분류체계, 의학적 분류체계의 

세 가지로 요약하였고 실제로는 기원별 분류체계와 

의학적 분류체계로 대별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

한 기원별 분류체계의 구성 항목의 변천 과정 및 배

121) 예컨대 한국 한의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동의보감
의 精氣神 三寶의 관점은, 본초를 거시적으로 구분하는 관

점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던 기존 三品 분류법의 장

점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상의학이 대두됨에 따라 

사상의학의 病證藥理도 하나의 본초분류체계로 수용할 필

요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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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특성을 분석하고, 의학적 분류체계가 주분류방식

으로 쓰인 경우와 보완분류방식으로 쓰인 경우를 분

석하여 각 분류체계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두 분류 체계의 주요한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기원별 분류체계는 초기 본초서에서부터 출현

하여 근대에 출간된 본초서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본초서에서 주분류

방식으로 채택되어 왔다.

2. 기원별 분류체계는 약물 同定 및 약재 생산의 

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박물학과의 관련성이 깊

다.

3. 기원별 분류체계는 약물의 분류가 쉽고 명확

하여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보편적으로 합당한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객관성이 높

으며 분류 자체도 매우 안정성이 높고 운영상

의 유연성도 크다.

4.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기원별 분류체계는 

본초학 초기 본초의 대대적인 증보 과정에서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하게 운용되어 많은 수의 

본초에 대해 체계적인 분류를 제공하였다.

5. 의학적 분류체계는 기원별 분류체계에 비해 

상당히 늦은 시점에 나타났는데, 張元素가 체계

적인 약물 이론을 제시하면서 의학적 분류체계

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明‧淸代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다양한 의학적 분류체계를 적용한 

다양한 본초서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6. 의학적 분류체계는 약성 이해 및 병증에 대한 

用藥의 과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병증을 이해하

기 위한 생리학, 병리학적 이론 및 지식의 심화

가 선행되어야 하며, 동시에 상당한 시간 동안 

축적된 약물의 속성에 대한 지식 및 用藥 경험

이 이론체계와 긴밀하게 결합해야 한다.

7. 의학적 분류체계에서는 ‘작용’, ‘기미’, ‘병증’, 

‘귀경’ 등의 다양한 분류 기준이 제시되어 본초

를 활용하는 다각도의 관점을 제공할 수 있었

으며, 임상적 실용성을 바탕으로 본초서에 수록

될 본초의 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축소시키기도 

하였다.

8. 의학적 분류체계는 주관성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분류체계를 채택한 본초서 사이에 소통 

가능성을 저해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분류체계 

내의 기준의 일관성의 문제, 그리고 분류 항목 

간의 정합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기원별 분류체계는 본초학의 지식의 범주를 확장

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학적 분

류체계는 본초학의 임상적 실용성을 제고하려는 문

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초학의 역사 

속에서 두 분류체계는 상호 보완하기도 하고 상충하

기도 하면서 본초학의 발전의 흐름을 만들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현

존하는 연구 가운데 가장 방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그 핵심 내용을 ‘부록’에 실었다. 조사된 자료들은 

비록 개별적으로는 대부분 알려진 자료이지만 이들

을 모두 모았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

한 일반 본초서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의학이론서 및 

종합의서, 한국의서의 범위까지 폭넓게 모았다는 점

도 새로운 의의가 있다. 굳이 자료를 본 논고에 수

재한 까닭은 본 연구 작업이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

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현 시점에서 방대한 본초학 

지식을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인 DB의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어서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러 본초서에서 표층적으로 

드러난 본초분류체계의 변천을 위주로 고찰하였는

데, 본초분류 내에 소속된 약물들의 분류가 변화하

는 통시적 맥락에 대해서는 추적하지 못하였다. 둘

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의학적 분류체계의 유형 각

각에 대해서는 해당 유형의 개념을 설명하고 대표적

인 예시를 분류하는 부분까지만 도달할 수 있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본초서의 얼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학이론 수용의 흔적을 중심으로 의학적 분류

체계 수립에 미친 영향을 개략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그쳤으며, 의학이론의 발전이 의학적 분류체계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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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게 살피지 못하였

다.

본초분류체계에 대해 통시적 고찰을 시행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현대의 본초분

류체계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

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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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瀉
‧溫
‧凉
‧散
‧蟲

)/
足

少
陽

膽
腑

藥
類

(補
‧瀉
‧

凉
)/

足
太

陽
膀

胱
腑

藥
類

(補
‧瀉
‧溫
‧凉
‧散

)/
手

厥
陰

心
包

藥
類

(補
‧瀉
‧溫
‧凉

)/
手

少
陽

三
焦

藥
類

(補
‧瀉
‧溫
‧凉

)/
足

太
陰

脾
臟

藥
類

(補
‧瀉
‧溫
‧凉

)/
足

厥
陰

肝
臟

藥
類

(補
‧瀉
‧溫
‧凉

)/
足

少
陰

腎
臟

藥
類

(補
‧瀉
‧溫
‧凉
‧澁

)/
經

外
藥

類
(山

草
‧芳

草
‧濕

草
‧毒

草
‧蔓

草
‧水

草
‧石

草
‧苔

草
‧雜

草
‧香

木
‧喬

木
‧灌

木
‧寓

木
‧雜

木
‧諸

花
‧園

果
‧山

果
‧夷

果
‧

味
‧蓏
‧水

果
‧諸

果
‧葷

菜
‧柔

滑
‧蓏

菜
‧芝
檽
‧麻

麥
稻
‧稷

粟
‧菽

豆
‧造

釀
‧石
‧毒

石
‧卵

生
‧化

生
‧濕

生
‧龍
‧蛇
‧諸

蛇
‧魚
‧

龜
鼈
‧蚌

蛤
‧獸

禽
‧原

禽
‧諸

鳥
有

毒
‧畜
‧諸

肉
有

毒
‧獸
‧鼠
‧靈

獸
‧人

身
‧服

帛
‧器

物
)

1
8
7
7

의
학

적
분

류
(귀

경
+
약

물
작

용
) 

+
 기

원
별

분
류

本
草

正
義

張
德

裕
淸

1
8
2
8

甘
溫

類
/甘

凉
類

/發
散

類
/氣

品
類

/血
品

類
/苦

凉
類

/苦
溫

類
/苦

寒
類

/辛
熱

類
/毒

攻
類

/固
澁

類
/雜

列
類

3
6
1

의
학

적
분

류
(기

미
, 

작
용

)

本
經

疏
證

趨
走

淸
1
8
3
2

上
品

(石
‧草
‧木
‧人
‧獸
‧禽
‧蟲

魚
‧果
‧穀
‧菜

)/
中

品
(石
‧草
‧木
‧人
‧獸
‧蟲
‧果
‧穀
‧菜

)/
下

品
(石

水
‧草
‧木
‧獸

 ‧蟲
‧果
‧

穀
)

1
7
3

(續
疏

1
4
2
)

기
원

별
분

류
 +

 삼
품

분
류

本
草

述
鉤

元
楊

時
泰

淸
1
8
3
3

水
部

/火
部

/土
部

/五
金

部
/石

部
/鹵

石
部

/山
草

部
/芳

草
部

/濕
草

部
/毒

草
部

/蔓
草

部
/水

草
部

/石
草

部
/穀

部
/

菜
部

/五
果

部
/山

果
部

/夷
果

部
/果

之
味

部
/果

之
(蓏

(?
))

部
/水

果
部

/香
木

部
/喬

木
部

/灌
木

部
/寓

木
部

/苞
木

部
/蟲

部
/鱗

部
/介

部
/禽

部
/獸

部
/人

部
6
8
4

기
원

별
분

류

本
草

分
經

姚
瀾

淸
1
8
4
0

肺
手

太
陰

(補
‧和
‧攻
‧散
‧寒
‧熱

)/
脾

足
太

陰
(補
‧和
‧攻
‧散
‧寒
‧熱

)/
大

腸
手

陽
明

(補
‧和
‧攻
‧散
‧寒
‧熱

)/
胃

足
陽

明
(補
‧和
‧攻
‧散
‧寒
‧熱

)/
三

焦
手

少
陽

(補
‧和
‧攻
‧散
‧寒
‧熱

)/
膽

足
少

陽
(補
‧和
‧攻
‧散
‧寒
‧熱

)/
心

包
手

厥
陰

(補
‧和
‧

攻
‧散
‧寒
‧熱

)/
肝

足
厥

陰
(補
‧和
‧攻
‧散
‧寒
‧熱

)/
小

腸
手

太
陽

(補
‧和
‧攻
‧散
‧寒
‧熱

)/
膀

胱
足

太
陽

(補
‧和
‧攻
‧散
‧寒

‧熱
)/

心
手

少
陰

(補
‧和
‧攻
‧散
‧寒
‧熱

)/
腎

足
少

陰
(補
‧和
‧攻
‧散
‧寒
‧熱

)/
命

門
(補
‧和
‧攻
‧散
‧寒
‧熱

)/
奇

經
(補
‧和
‧

攻
‧散
‧寒
‧熱

)/
不

循
經

絡
雜

品
附

餘
(補
‧和
‧攻
‧散
‧寒
‧熱

)

8
0
4

의
학

적
분

류
(귀

경
, 

작
용

)

十
劑

表
包

誠
淸

1
8
4
0

手
太

陰
肺

經
(宣
‧通
‧補
‧瀉
‧輕
‧重
‧滑
‧澁
‧燥
‧濕

)/
手

陽
明

大
腸

經
(宣
‧通
‧補
‧瀉
‧輕
‧重
‧滑
‧澁
‧燥
‧濕

)/
足

陽
明

胃
經

(宣
‧通
‧補
‧瀉
‧輕
‧重
‧滑
‧澁
‧燥
‧濕

)/
足

太
陰

脾
經

(宣
‧通
‧補
‧瀉
‧輕
‧重
‧滑
‧澁
‧燥
‧濕

)/
手

少
陰

心
經

(宣
‧通
‧補
‧

瀉
‧輕
‧重
‧滑
‧澁
‧燥
‧濕

)/
手

太
陽

小
腸

經
(宣
‧通
‧補
‧瀉
‧輕
‧重
‧滑
‧澁
‧燥
‧濕

)/
足

太
陽

膀
胱

經
(宣
‧通
‧補
‧瀉
‧輕
‧重

-
의

학
적

분
류

(귀
경

, 
작

용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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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滑
‧澁
‧燥
‧濕

)/
足

少
陰

腎
經

(宣
‧通
‧補
‧瀉
‧輕
‧重
‧滑
‧澁
‧燥
‧濕

)(
附

.命
門

)/
手

厥
陰

心
包

經
(宣
‧通
‧補
‧瀉
‧輕
‧重
‧

滑
‧澁
‧燥
‧濕

)/
手

少
陽

三
焦

經
(宣
‧通
‧補
‧瀉
‧輕
‧重
‧滑
‧澁
‧燥
‧濕

)/
足

少
陽

膽
經

(宣
‧通
‧補
‧瀉
‧輕
‧重
‧滑
‧澁
‧燥
‧

濕
)/

足
厥

陰
肝

經
(宣
‧通
‧補
‧瀉
‧輕
‧重
‧滑
‧澁
‧燥
‧濕

)

植
物

名
實

圖
考

吳
其

濬
淸

1
8
4
8

穀
類

/蔬
類

/山
草

/濕
草

類
/石

草
類

/水
草

類
/蔓

草
類

/芳
草

類
/毒

草
類

/芳
草

類
/群

芳
類

/果
類

/木
類

1
7
1
4

기
원

별
분

류

本
草

害
利

淩奐
淸

1
8
6
2

心
部

藥
隊

(補
心

猛
將
‧補

心
次

將
‧瀉

心
猛

將
‧瀉

心
次

將
)/

肝
部

藥
隊

(補
肝

猛
將
‧補

肝
次

將
‧瀉

肝
猛

將
‧瀉

肝
次

將
‧涼

肝
猛

將
‧涼

肝
次

將
‧溫

肝
猛

將
‧溫

肝
次

將
)/

脾
部

藥
隊

(補
脾

猛
將
‧補

脾
次

將
‧瀉

脾
次

將
‧涼

脾
猛

將
‧涼

脾
次

將
‧溫

脾
猛

將
‧溫

脾
次

將
)/

肺
部

藥
隊

(補
肺

猛
將
‧補

肺
次

將
‧瀉

肺
猛

將
‧瀉

肺
次

將
‧涼

肺
猛

將
‧涼

肺
次

將
‧溫

肺
猛

將
‧溫

肺
次

將
)/

腎
部

藥
隊

(補
腎

猛
將
‧補

腎
次

將
‧瀉

腎
猛

將
‧瀉

腎
次

將
‧涼

腎
猛

將
‧涼

腎
次

將
‧溫

腎
猛

將
‧溫

腎
次

將
)/

胃
部

藥
隊

(補
胃

猛
將
‧補

胃
次

將
‧瀉

胃
猛

將
‧瀉

胃
次

將
‧涼

胃
猛

將
‧涼

胃
次

將
‧溫

胃
猛

將
‧溫

胃
次

將
)/

膀
胱

部
藥

隊
(瀉

膀
胱

猛
將
‧瀉

膀
胱

次
將
‧涼

膀
胱

猛
將
‧涼

膀
胱

次
將
‧溫

膀
胱

猛
將
‧溫

膀
胱

次
將

)/
膽

部
藥

隊
(補

膽
猛

將
‧補

膽
次

將
‧瀉

膽
猛

將
‧瀉

膽
次

將
‧瀉

大
腸

次
將
‧涼

大
腸

猛
將
‧涼

大
腸

次
將
‧溫

大
腸

猛
將
‧溫

大
腸

次
將

)/
小

腸
部

藥
隊

(補
小

腸
猛

將
‧瀉

小
腸

猛
將
‧瀉

小
腸

次
將

)/
三

焦
部

藥
隊

(補
三

焦
猛

將
‧瀉

三
焦

猛
將
‧瀉

三
焦

次
將
‧涼

三
焦

次
將
‧溫

三
焦

次
將

)

-
의

학
적

분
류

(귀
경

, 
작

용
)

本
草

彙
纂

屠
道

和
淸

1
8
6
3

溫
補

/平
補

/補
火

/滋
水

/溫
腎

/溫
澁

/寒
澁

/收
斂

/鎭
虛

/散
寒

/驅
風

/散
濕

/散
熱

/吐
散

/溫
散

/平
散

/滲
濕

/瀉
濕

/
瀉

水
/降

痰
/瀉

熱
/瀉

火
/下

氣
/平

瀉
/溫

血
/凉

血
/下

血
/殺

蟲
/發

毒
/解

毒
/毒

物
/續

增
/新

增
/附

錄
:日

食
菜

物
(穀
‧菜
‧果
‧禽

獸
‧鱗

)
5
6
5

의
학

적
분

류
(복

합
)

本
草

二
十

四
品

陸
懋

修
淸

1
8
6
6

消
散

風
寒

/辟
除

溫
暑

/分
經

解
表

/存
陰

復
陽

/撤
熱

淸
中

/逐
寒

和
裏

/理
氣

導
滯

/活
血

消
瘀

/化
食

殺
蟲

/導
痰

行
水

/潤
燥

泄
閉

/除
濕

通
淋

/斂
汗

澁
精

/截
瘧

止
痢

/軟
堅

開
痞

/滌
熱

退
蒸

/透
疹

化
斑

/安
神

定
志

/熄
風

蠲
痛

/健
骨

强
筋

/氣
血

幷
補

/陰
陽

兩
調

/聰
耳

明
目

/消
癰

斂
痔

2
9
7

의
학

적
분

류
(작

용
, 

병
증

)

醫
宗

損
益

(藥
性

歌
)

黃
度

淵
朝

鮮
1
8
6
8

山
草
‧芳

草
‧濕

草
‧毒

草
‧蔓

草
‧水

草
‧石

草
‧苔

草
/香

木
‧喬

木
‧灌

木
‧寓

木
‧苞

木
/葷

辛
菜
‧柔

滑
菜
‧蓏

菜
/芝
檽

/五
果

‧山
果
‧夷

果
‧味

果
‧蓏

果
‧水

果
/麻

麥
稻
‧稷

粟
‧菽

豆
‧造

釀
/卵

蟲
‧化

蟲
/龍
‧蛇
‧魚
‧無

鱗
魚

/龜
鱉
‧蚌

蛤
/水

禽
‧原

禽
‧

林
禽

/畜
‧獸
‧鼠

/人
/水

/土
/金

石
5
1
4

기
원

별
분

류

方
藥

合
編

(藥
性

歌
)

黃
泌

秀
朝

鮮
1
8
8
5

山
草
‧芳

草
‧濕

草
‧毒

草
‧蔓

草
‧水

草
‧石

草
‧苔

草
/香

木
‧喬

木
‧灌

木
‧寓

木
‧苞

木
/葷

辛
菜
‧柔

滑
菜
‧蓏

菜
/芝
檽

/五
果

‧山
果
‧夷

果
‧味

果
‧蓏

果
‧水

果
/麻

麥
稻
‧稷

粟
‧菽

豆
‧造

釀
/卵

蟲
‧化

蟲
/龍
‧蛇
‧魚
‧無

鱗
魚

/龜
鱉
‧蚌

蛤
/水

禽
‧原

禽
‧

林
禽

/畜
‧獸
‧鼠

/人
/水

/土
/金

石
5
1
4

기
원

별
분

류

本
草

便
讀

張
秉

成
淸

1
8
8
7

草
部

(山
草

類
‧濕

草
類
‧蔓

草
類
‧香

草
類
‧水

草
類
‧石

草
類
‧毒

草
類

)/
木

部
(喬

木
類
‧灌

木
類
‧香

木
類
‧寓

木
類
‧竹

類
)/

果
部

(果
類

)/
穀

部
(穀

類
)/

菜
部

(菜
類
‧味

類
)/

金
石

部
(金

石
類

)/
土

部
(土

類
)/

禽
部

(禽
類

)/
獸

部
(獸

類
)/

鱗
介

部
(鱗

介
類

)/
昆

蟲
部

(昆
蟲

類
)/

人
部

(人
類

)/
水

部
(水

類
)

5
8
4

기
원

별
분

류

本
草

問
答

唐
宗

海
淸

1
8
9
3

없
음

-
-

本
草

思
辨

錄
周

巖
淸

1
9
0
4

없
음

1
2
8

-

醫
鑑

重
磨

(藥
性

歌
)

李
奎

晙
朝

鮮
1
9
0
8

補
藥

/和
藥

/熱
藥

/寒
藥

/散
藥

/收
藥

/通
藥

/瀉
藥

/食
補

藥
-

의
학

적
분

류
(작

용
)

本
草

正
義

張
山

雷
民

1
9
2
0

草
部

(山
草

類
(上
‧下

)‧濕
草

類
(上
‧下

)‧芳
草

類
‧蔓

草
類
‧毒

草
類
‧水

草
類
‧石

草
類
‧苔

類
)

-
기

원
별

분
류

本
草

備
要

汪
昻

淸
1
6
8
3

1
6
9
4
증

보
草

部
/木

部
/果

部
/穀

菜
部

/金
石

水
土

部
/禽

獸
部

/鱗
介

魚
蟲

部
/人

部
4
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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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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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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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草

約
言

薛
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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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

]
明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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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
草

部
/木

部
/果

部
/菜

部
/米

穀
部

/金
石

部
/人

部
/禽

獸
部

/蟲
魚

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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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食

物
本

草
>
水

部
一

/穀
部

二
/采

部
三

/果
部

四
/禽

部
五

/獸
部

六
/魚

部
七

/味
部

八
]

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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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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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
1

기
원

별
분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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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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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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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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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

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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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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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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眩
/頭

痛
/目

眩
/目

赤
腫

痛
/障

翳
/目

弦
爛

/鼻
衄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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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鼻
癰

/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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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面
生

黑
/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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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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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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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聤
耳

出
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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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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津

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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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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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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臭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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須

發
/牙

齦
骨

痛
/牙

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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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蟲
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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乾

痛
/喉

痹
/肺

癰
/肺

痿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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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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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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唾
膿

/心
痛

(附
心

腹
痛

)/
胃

脘
痛

/反
胃

/手
足

攣
急

(附
麻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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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
臂

痛
/腰

痛
/腰

膝
痛

/脚
氣

/腸
風

下
血

/脫
肛

/陰
痿

/莖
中

痛
/陰

囊
腫

痒
/骨

蒸
/喘

促
/失

音
/噫

逆
上

氣
/嘔
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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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

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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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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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吐

瀉
/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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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暑
/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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瘕

/痞
堅

/痰
癖

/血
塊

/破
積

/瘧
疾

/中
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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惡

鬼
疰

/消
腫

/水
腫

/奔
豚

/疝
氣

痛
/湯

火
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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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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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解

砒
霜

毒
/解

金
石

毒
/去

瘀
血

/殺
三

蟲
/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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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痢
/止

瀉
/遺

尿
/小

便
瀝

數
/尿

血
/五

淋
/疳

瘡
/癩

瘡
/漆

瘡
/惡

瘡
/

癬
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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疹

/疔
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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虱

/金
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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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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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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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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斂
/鎭

虛
/散

寒
/驅

風
/散

濕
/散

熱
/吐

散
/溫

散
/平

散
/ 滲

濕
/瀉

濕
/瀉

水
/下

氣
/降

痰
/瀉

熱
/瀉

火
/平

瀉
/溫

血
/凉

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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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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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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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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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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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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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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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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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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